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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 �S�t�u�d�y �A�b�o�u�t �t�h�e �F�o�r�m�a�t�i�v�e �P�r�o�c�e�s�s �o�f �S�o �Y�a�n�g�-�I�n �(少陽�A�)
’�s

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

�W�o�o�n�g�, �S�e�o

�D�e�p�t�. �o�f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

�W�o�o �5�u�k 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�, �Y�i�k�s�a�n�, �K�o�r�e�a

�A�f�t�e�r �s�t�u�d�y�i�n�g �a�b�o�u�t �t�h�e �f�o�r�m�a�t�i�v�e �p�r�o�c�e�s�s �a�n�d �t�h�e�o�r�y �c�o�n�c�e�r�n�i�n�g �5�0 �-�Y�a�n�g �I�n �(少陽 �A�)
’ �s

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�, �S�o�m�e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�s �w�e�r�e �f�o�u�n�d�e�d�.

�T�h�o�s�e �w�e�r�e �s�u�m�m�a�r�i�z�e�d �a�s �f�o�l�l�o�w�s�.

�1�. �L�e�e �J�a�e �M�a �(李濟馬 �) �e�s�t�a�b�l�i�s�h�e�d �t�h�e �t�h�e�o�r�y �a�n�d �r�e�m�e�d�y �a�b�o�u�t �t�h�e �S�o �Y�a η
�'�g �I�n�'�s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�, �a�n�d �t�h�e

�f�o�r�m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�S�o �Y�a�n�g �I�n ’

�'�s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w�a�s �b�a�s�e�d �o�n �t�h�o�s�e �t�h�e�o�r�i�e�s �a�n�d �r�e�m�e�d�i�e�s�.

�2�. �A�s �t�h�e �e�m�p�r�i�c�a�l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 �o�f �S�o �Y�a 깨�'�g�l
η’�s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�, �t�e�n �p�r�e �-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o�f �D�i�s�c�u�s�s�i�o η �o�f �C�o�l�d�-

�Iη �d�u�c�e�d �D�i�s�o�r�d�e�r �(傷寒論 �) �a�n�d �n�i�n�e �o�f �W�o�n �M�y�u�n�g �d�yη �a�s η �p�e 치�o�d�( 元明時代 �) �w�e�r�e �d�e�s�c�r�i�b�e�d �i�n

�D�o�n�g �E�u�i �S�u 잖 �8�0 �W�o�n �(東醫헐世保元 �) �, �a�n�d �I �c�o�u�l�d �c�o�n�f�i�r�m �t�h�a�t �t�h�e �f�o�r�m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�S�o �Y�a η�I�g �I�n�'�s
�p�r�e�s�c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w�a�s �b�a�s�e�d �o�n �t�h�o�s�e �e�m�p�r�i�c�a�l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�.

�3�. π�1�e �p�a�t�h�o�l�o�g�i�c�a�l �c�h�a�r�a�c�t�e�r�i�s�t�i�c�s �o�f �e�m�p�r�i�c�a�l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o�f �S�o �- �Y�a η�i�g�I�: η’�'�s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 띠 �D�i�s�c�u�s�s�i�o η �o�f
�C�o�l�d�-�I�: η �d�u�c�e�d �D�i�s�o�r�d�.�e�r�( 傷�寒論 �) �w�e�r�e �c�o�m�p�l�e�t�e�l�y �c�o�r�r�e�s�p�o�n�d�e�d �w�i�t�h �t�h�e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 �o�f �S�o �Y�a�n�g �I�iη’�s

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�, �a�n�d �w�e �c�o�u�l�d �k�n�o�w �t�h�a�t �e�m�p�r�i�c�a�l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o�f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 �t�h�a�t �w�e�r�e �t�h�e �b�a�s�e �o�f �S�o �Y�a�n�g

�I�n�'�s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w�e�r�e �s�e�l�e�c�t�e�d �b�y �t�h�e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 �o�f �S�o �Y�a η�'�g �I�n�'�s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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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. �I�n �t�h�e �s�e�r�i�o�u�s �c�a�s�e�s �o�f �S�o �Y�a�n�g �I�n ’

�'�s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�, �S�o �Y�a�n�g �I�n
’

�'�s �p�r�e �-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w�e�r�e �m�o�s�t�l�y �m�a�d�e �u�p �o�f

�t�o�n�i�f�y�i�n�g �a�n�d �n�o�u�r�i�s�h�i�n�g �y�i�n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(補陰藥物 �) �t�h�a�t �d�i�r�r�e�c�t�l�y �r�e�f�i�l�l �t�h�e �d�a�m�a�g�e�d �E�u�m �C�h�u�n�g �Z�i

�K�i�(陰淸之氣�)�.

�A�c�c�o�r�d�i�n�g �t�o �t�h�e �a�b�o�v�e �r�e�s�u�l�t�s�, �i�t �c�o�u�l�d �b�e �c�o�n�c�l�u�d�e�d �t�h�a�t μ�e �J�a�e �-�M�a�( 李濟馬 �) �m�a�d�e �S�o �Y�a�n�g �I�n ’�s

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w�i�t�h �e�m�p�r�i�c�a�l �p�r�e �s�c�r�i �-�p�t�i�o�n�s �t�h�a�t �w�e�r�e �b�a�s�e�d �o�n �t�h�e �t�h�e�o�r�y �o�f �S�o �Y�a η�'�g �I�iη’�'�s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 �a�n�d

�c�o�n�c�l�u�d�e�d �t�h�a�t �S�o �Y�a η�I�g�I�n
’

�'�s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 �w�e�r�e �m�a�d�e �u�p �o�f �t�o�n�i�f�y�i 뺑 �a�n�d η �o�u얘�h�i η�I�g �y�i�n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( 補陰

獲物 �) �i�n �t�h�e �s�e�r�i�o�u�s �c�a�s�e�s �o�f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�.

�I�. 績
를�t ‘
빼빼

四象醫學은 束武 李�{齊馬의 獨創的인 며象哲學을

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�, 四象哲學은 『中�!南』을 비롯한

며활의 �f굶學펀싣�!을 바탕으로 形成되었다 �I�I 이러한

때象哲헬에서 제시하고 있는 世界觀과 �A問觀은 그

독특한 方法論과 함께 四象醫學이라는 새로운 짧醫

學的 體系를 形成하는 바탕이 된 것이다 �. 또한 四象

醫쩔은 이러한 며象原理를 바탕으로 없存의 끊治뽑

깐해낀知識과 病證獲理의 經짧을 홉수하여 治濟의 실

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四象處方을 만들어낸

것으로 볼 수 있다 �. 따라서 四象處方은 四象醫짱 體

系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�, 며象醫學

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며象處方에 관한 冊究는 중요

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�. 그러나 이러한 四

象處方에 대한 �p�H究의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

에 대한 빠究는 趙 �2�1 의 �p�H究와 四象處方의 處方名에

대해 언급한 �%�-�1�) 의 論文등 몇 편이 있을 뿐 거의 이

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�.
趙는 東 �i�l�\�i 깐쌓이 때元的인 認識體系인 ‘事心身

物’의 가정하에 출발한 것이므로 四象藥理 또한 事

心身物構造의 範웹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�, 四象

方했�l를 모두
�F
東武遺鎬』를 바탕으로 훨心깎物의 四

象的 構造로 나누어 說明하였다
�4�)
이처럼 四象處方

에 대한 빠究는 며象醫댈의 治擔精神을 이해하는

차원에서 여 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思

料된다 �.
李濟馬의 『束醫壽�M�!�t 保元』에는 各 體質別 病證論

의 末尾에 웹質딩�I�j 處方이 整理되어 있는데 �, 그 內

容을 보연 各 體質別 病끊 經驗設方으로 『傷寒論』

處方과 홈宋元明時代의 處方 그리고�, 體質 ���I�J 新定

處方이 제시되어 있다 �(但 �, 太陽 �A의 경우에는 病證

經驗設方은 없고 �1�2�7�} 지 單方藥物과 太陽 �A 新定處

方 �2가지만 나와 있다�)�. 著者는 이들 處方을 각 體

質病證과 聯關지어 살펴보고 處方 相효間의 關系와

構成獲物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四象醫쩔의 方햄�j精

神과 治爾精神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

바�, 그 빠究의 일환으로 우선 少陽 �A 處方에 대한

考察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�.
『束뽑합世保元』 少陽 �A歸 處方部分에는 少陽 �A

�1�. 파淳며 �, 李ζ �i꼼 �: 四없쩔잔하따‘論 �, 서울 �, 행럼출판 �. �p�.�6�. �1�9�9�2�.

�2�. 조황성 �: 四깡거쐐�l빠成의分짜에�f �o�i�l�;�J�l�.
‘ 며잊뽑작�L함 �d�,�P�o�l�:�. ‘ �7 �(�2�) �: �2�1�-�4�4�. �1�9�9�5�.

�3�. 쉰앉 �: 束짧�T世保元 �h 名빼 �, 띠깡떤짝 ���-�} 냐↑싸‘ �7 �(�2�) �: �4�5�-�4�9�. �1�9�9�5�.

�4�. 조황성 �: 띠써파‘ �p�p�. �2�1�-�4�4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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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少陽�A 新定盧方의 形成課程머�l 對한 考蔡 �-

新定處方 �1�7 種과 少陽 �A 病證 經짧設方으로 �r�f�Y�j 寒

論』處方 �1�0 種과 元明時代處方 �9種이 서술되어 있

다 �. 한편 �, 少陽 �A病證論에는 李濟馬가 少陽 �A新定

處方을 만들 때 『傷寒論』과元明時代醫家들의 書籍

에서 病證 및 處方틀을 參考하였음을 직접 언급하

고 있어서 少陽 �A 新定處方의 形成科程。�1 少陽 �A病

證 經輪設方들과 �� 存醫家들의 뽑案 및 處方들과

聯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�. 바꿔 말하자연 이는

前時代의 醫學觀이 며象醫學에 반영되는 모습이자

少陽 �A 新定處方 形成過程의 실마리를 提供하고 있

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�.

이에 著者는 李濟馬의 少陽 �A �1�7種 新定處方과

이흉寒論�J�. 元明時代의 少陽�A 病證 經屬設方 및 醫

案을 살펴봄으로써�, 少陽 �A 新定處方의 形成過程과

形成原理에 대해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

고하는 바이다 �.

�I�. 맑究텀的 및 方法

少陽 �A處方의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에 대한 考察

을 통해 며象處方의 方햄�j精神과 治濟精神을 이해할

目的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았다 �.
�1�) 少陽 �A 病證 分類에 따라서 少陽 �A 新定處方

과 �, 少陽 �A病뚫 經驗設方中 �I�'�f용寒論』處方 �, 元明時

代處方을 연계하여 考察하였다 �.
�2�) �1�) 에서 나온 分類중 『傷寒論』에나온 少陽 �A

病證 經騎設方의 使用條文을 조사하여 그 病理的

特性을 琮合하고 少陽�A 病證의 原理와 聯關性을

조사하여 少陽 �A 新定處方의 토대가 되는 處方들이

少陽 �A의 病證原理에 따라 선택된것인지의 여부를

확인하였다 �.
�3�) 디찢寒論』과 元明時代의 少陽 �A病證 經驗設方

과 少陽�A 新定處方의 處方構成을 조사하여 이 處

方들 사이의 聯關性을 조사하였다 �.
�4�) �I�'東醫壽世保 �7�C�J 의 醫案을 중심으로한 文敵考

察을 통해 직접 少陽 �A新定處方의 形成過程을 시사

하고 있는 부분들을 整理 분석하였다 �.
�5�) 少陽 �A 病證의 웰重 變化에 따른 少陽 �A 新定

處方의 內容 變化를 조사하여 少陽 �A 處方의 形成

過程 및 形成原理에 관하여 보다 立體的인 方法으

로 考察하였다 �.

�i�l�l�. 本 를�&‘

률빼

�1�. 病훌훌훌훌分에 따른 少陽 �A 훌定훌方 및 經훌융

짧方의 分類

少陽�A 病證은 表病證인 牌受寒表寒證과 훌病짧인

몹受熱훌賴휩證으로 나뉘며 表病證은 크게 少陽傷風

證 亡陰끊으로�, 憂病證은 뼈隔熱證과 陰虛午熱證으

로 나뉘어 진다
�5�)
이에 대한 少陽 �A處方은 經驗設方

으로 �f�f�i 寒論』處方。 �] �1�0 種 �, 元明時代處方이 �9種이

있고 �, 李濟馬의 新定處方이 �1�7 種이 있는데 이는 少

陽 �A 病證論의 마지막 부분에 훨理되어 있다
�6�)

그 內容을 살펴보연 �l�i�'�f 월寒論』處方으로 白虎場�짧

楊�五 散 �'�/�J 、풍胡楊�大좁龍場�桂뼈各半場 �'�/�J 、짧뼈場�

大뼈뼈場�十훌楊�뽑氣 �1�1�. 이 있고 �, 元明時代處方으로

는 뺀關�붉連짧 九�六味地홉場�生 �� 地黃餘�導 �i�/�f�;

�r융�츄�i�j 防敗毒散 �.�n�E 兒九�消毒欲�水銀勳홉方이 있으

며�, 新定處方으로는 휘防敗毒散�힘�j防導컷�F散�휘防 �i寫

�5�. 高뼈熙 �: 少陰 �A 少陽 �A病필論의 淑꽃 �, 서울 �, 月꾸 �I�J합 �h�'�f�l�.�6 월호 �. �p�p�.�3�2�-�3�3�. �1�9�9�1

�6�. 따淳用 �, 李ζ �i꼼 �: 前뻐파 �. �p�p�.�2�9�2�-�3�0�3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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表病證(牌풍寒表寒病證) 훌病證(몹受熱훌熱病證)

�J�i�i�j���neWÖÌec 陽毒白虎淑

少陽fil월.證 원防導덩F散 뼈R홉熱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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Êh���n�iÖ� 白散

옆、tf蘇it!!骨皮l易

*홈 車前子i�

Jiij防i양白散 qŸW0ÖI�f�1�5×I�i��
�c �옹 證 ÓÐ–2�iÅd���i�� 陰虛午熱證 ’뭘活地짧場

t읍石홈흉場 十二味地黃없

�地賣좀흉i�

細部病잖 新定處方 傷-寒論處方 π明時代處方病 證

小몇胡傷체�Mx꿇散 大휴龍場

�;�f�f�.�;�J�f�;�if��(ÖHÁT×˜VÞf%�)
太陽病 Y'���3�i�j¿�X4

少陽傷風證 \�–}�f�J�J�IÆð -찌防導*散
小隔뼈i껴 규��n敗購�(古今뽑양상

結뼈 페�ni흙白散
十훌j易
五 散

表?힘끓
?흉 車함j子場身熟9홉1옮j빠i양o쓸
원�ni챔白散

亡陰꿇 �j�f�i�j���j�j�jÅd�-�t�t�:���'�t I용 *홉 i��i也쩔줌쫓;g
身寒R훌1쩌뺀i당亡P훌

없石줌홍{易

j후6힘散(和뻗j局方)

핑熱f햇I꺼
t也黃B虎i易

;한連?홉九(得았方)
陽f흉白虎i융 桂뼈各半ig

水없薦따方 �(�-�P�hÌ"�L0��[�t�)�8¿��8ÕÈÖM�'�����'Å^ 上쩌
�iN¬�i�j�l�l�jecpk�:�!�l�(�0�/�) 白虎場

nE兒九(和뺑j局方)中t챔
忍tf隨t앤骨皮ig

l꺼꿇111\(古今뽑앓)理1혀證

下쩌
qŸ�iN_Ôˆ�'�i�!�i×I�;�P�.�;

六味it!!품九(醫쟁i티파)�FÄø�r�.�.�,�I���HSHqŸ�;ÅÎ 獨i좀i也옳i차 ÿå�t�*�'�.�f�L u�qŸ�iÅd�����f�i�X (뽑핑入門)U효虛午했
十-味地黃i易

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白散�짧 車前子楊�消石苦쫓楊�獨活地黃淑�화防地

환楊�十二味地黃場� 地黃 白虎滾�陽毒白虎楊 �O�(京隔散

火場�忍쌍顧地骨皮場�熟地黃苦흉 �j易�木通大安 �j易� 黃

連淸陽場�朱 �W‘益元散 �0�i�=�f 逢天 �-�}�L 이 있다 �.
지금까지 發表된 論文에 따르면 少陽 �A 新定處方

만을 가지고 病證別로 分類하여 少陽 �A病證 �, 方했�j

쫓約表
�7�)
가 있는데 �, 이 內容을 參考로하여 少陽 �A

新定處方을 病證 ���I�J 로 나누어 表로 만들어 보면 다

음과 같다 �(表 �1�)�.

한편 �r�, 東醫뚫世保元』 原文과 處方內容에 입각하

여 새로운 處方分類表 �, 즉 少陽 �A 病證에 따른 新

定處方과 �0�"�1�� 寒論』處方 �, 元明時代處方을 分類해 보

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�(表 �2�)�.

�0�"�1용寒論』과 元明時代의 少陽 �A病證 經屬設方들은

�(表 �2�) 와 같이 病證分類에 따라 나눌 수 있었다 �.

表 �1�, 少陽�A 新숱處方의 病證 �5�}�I�J 分類

이들 病證 經輪設方들이 과연 少陽�A 病證原理에

合當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�,�0�"�1 흉寒論』어 �l 있는 經驗

設方들의 使用條文을 정리하였고 이들의 病理的 特

徵을 쫓約하여 少陽 �A 表훌病證과의 聯關性을 다음

과 같이 살펴 보았다 �.

表 �z 少陽 �A 新定處方�r�.�. 陽寒論�l 과 元明時代屬홉中 少陽人經驗設方의 病證 �5�}�I�J 分類

�7�. 高炳뺏 �: 허 �I�j뻐파 �. �p�.�3�5�. �1�9�9�1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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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, �r傷寒옳』 中 少陽 �A病證 經앓設方에 대한

分析
�8�)

�2�-�1�. 少陽傷風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少陽傷風證이란 少陽 �A의 띔局의 陰氣가 熱 �%로

下짧되고 牌局의 陰氣가 熱쩌로 整짧되어 뽑局으로

下降하지 못하여 間에 �i앓聚되어 생기는 것으로 이

는 傷寒論에서의 太陽病�少陽經證 �(少陽傷風證 �) .結
뼈證을 포팔하는 構念이다 �. 少陽傷風證에 속하는

少陽 �A病證 經驗說方에는 �I�J 、架胡場�大좁龍場 �'�/�J 、隔

뼈傷�大階뼈傷�十훌 �i���. 五 散등이 있다 �.

�(�1�) 太陽病 �- 大좁龍場
�.

�3�9 條 �: 太陽中風 眼浮緊 發熱惡寒 身훌痛 不

규出而娘銀者 大좁龍 �i易主之 若服微弱

규出惡風者 不可服 服之 �P�,�I�J 廠遊 節↑易

�I친關此烏 �i효也
�.

�4 어앓 �: �f�� 寒 �9없 �i쭈緣 身不훌 �f�!�! �1�F�; �'�f 有輕時
無少陰證者 大좁龍場主之

�f
東醫홉�H�!�t 保元』에서 例로 든 條文은 �3�9�f 앓이며 �,

여기에서 가장 핵심 홈狀은 煩臨提狀으로 �W�f�Y�j 寒論』

에서 는 이를 �!�I�l�l 表의 쩌熱이 體內로 隔入하여 훌
�*
쫓

하여 생기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�9�1 大좁龍場은

이처럼 太陽病에 훌熱을 薦하였을 경우에 使用하는

것으로�, 다시 말하여 傷寒에 의한 表쩌와 훌熱을

發규 �, �f�t좁짧熱하여 동시에 治標하는 方휩�j인 것으로

볼 수 있다 �. 李濟馬는 傷寒 太陽病의 大좁龍 �j易않을

少陽 �A 牌受寒表寒病證으로 보았으며 마땅히 少陽

�A헤防敗毒散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�1이 �.

�(�2�) 少陽病 �- 小業胡場
�. �9�9條 �: 傷寒中風 五六日 往來寒熱 뼈�I�i 苦滿

默默不欲�R�X食 �'�L 、煩훌 �n區 或뼈中煩而不

�n區 或 �i훌 或願中痛 或腦下 硬 或 �i�L 、下

�f쫓 小便不￥ �I�J 或不 �i홈 身有微熱 或쳤者

小架胡 �i易主之
‘ �1�0�3 條 �: 傷寒四五日 身熱惡風 頻�I휠彈 臨下滿

手足溫而 �j흠者 �I�J 、풍胡楊主之
‘ �1�0�4 條 �: 傷寒 陽服 陰 �H�I�K�5 호 法當願中急痛 先

與 �I�J 鐘中 �j易 不差者 與小않 -胡楊主之
�.

�1�5�2 條 �: 짧 �A中風 七八 日 續得寒熱 發作有時

經水 �i흉斷者 此篇熱入血室 其血必結

故使如뼈狀 發作有時 �4 、架胡場主之
‘ �2�3�9 條 �: 陽明病 發 �;操熱 大便 小便엄可 뼈 �I�i

滿 不去者 小앓胡傷主之
�. �3�8�7 條 �: 뼈而發熱者 �I�J 、架胡楊主之

小業胡場은 少陽經證의 대표적인 處方으로 使用

例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條文은 �9�9條이다 �. 少
陽經의 대표적인 熱型은 寒熱往來로 이는 쩌在半表

半훌하여 �i�E�� 抗爭하는 中에 陽將하면 發熱하고 陰

勝하면 갖�E寒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�. 또한 �I�J 、

뿔胡쩌의 病因은 한마디로 뻐熱과 水欲이 합하여

된 것으로 쩌熱과 水欲이 少陽
�*
잊�]�/�K 인 �8빼 �I�i 에 絡하

면 뼈 �%苦패하게 되고 �, 이 것이 」二述하면 喜 �U區하게

�8�. 향仁뼈 �: �f융췄論짧設 �, 서울 �, 흙文社�, 를 참고하여 傷寒論 病많 條文을 조사하였음 �. �p�p�.�3�1�. �4�3�. �4�6�, �6�6�-�6�8�, �8�0�, �8�4�.
�1�0�7�-�1�0�9�. �1�1�4�. �1�2�0�, �1�2�3�, �1�3�9�, �1�6�6�. �1�6�9�. �1�7�0�. �1�7�2�. �1�8�1�. �2�4�5�. �2�6�1�. �1�9�9�1�.

�9 쭈仁뼈 �: 上챔펀 �. �p�p�.�4�3�-�4�4�.
�1�0�. �i�t�t�i푸用 �. 킹�5ζ浩 �: �I�i�i�) 해합 �. �p�p�.�2�4�7�-�2�4�8�.

”’강 �{띠뭘�; 티 太 �F짜 �1�,�� �n�l�K 꺼、 ���� 發윷�'�M한 �:�1�[�: �#�1 패不 �i�f 出때 ���f 뺑‘쯤 大 �N�!�1�t�; 융 王之
�"
닮 �F�J 웠 �1���: 강�\�J�!�: �i�j�l�K�i 추원 身 �f�t�I�j 不규出 �i�l�i�i �m함、껴�;�- ���I�J

少陽 �l�\�i�j�*���J�)�: 表 �J�}�: 챔也 �J�t�t�[ 암不힘며大쥔’ �i�l�t�i�i�� 짜띠셔�;�j���h�f�J�l�-�,���I�r�(
’‘

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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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데 甚하면 心煩을 藏하고 輕하면 心煩하기 만

하고 �U區하지는 않는 것이다
�)�I�)

그 외 각각의 효狀

들 역시 �� 熱과 水救이 犯하는 장소에 따라 나타나

는 것이라 하였다 �. 이러한 少陽病의 小架胡場證을

李濟馬는 少陽 �A 牌受寒表寒病의 少陽傷風證으로

보고 �1�2�)�, 張때景의 少陽病을 少陽 �A의 팝局의 陰氣

가 熱뻐로 下짧되고 �, 牌局의 陰氣가 熱�%로 인해

隻짧되어 賢局으로 下降�連按하지 못하고 間에 癡

聚되어 �8썽固因짧되어 생기는 것으로 解釋하였다
�1�3�)

개개의 病證說明에 있어서는 ‘寒熱往來’를牌局陰

氣가 下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

說明하였고 ‘口苦�n댐乾目뾰耳팽’ 의 提狀은 陰氣가

間에 며뿜되어 下降하려하나 下降하지 못하여 생기

는 것으로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�1�4�)
이 證에 휘防

敗毒散으로 淸훌熱而降表陰하면 �f 졌 �W�\이 스스로 풀

어져 治標되며 �, �*�f�i�� 힘을 �f흉防할 수 있다고 짧明하면

서 張 �{뿌景이 小앉胡場의 和解하는 方法으로 轉變만

을 막으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
�1�5�)

마찬

가지로 힘�j防 �j寫白散이나 폐防導 �j암散 또한 少陽傷風

끓에 使用가능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�.

�(�3�) 結 �8넓훌 �- 小 �P읍 �R꾀場證
�.

�1�4�5 條 �: �I�J 、結 �6빼휩 正在心下 按之則痛 �i�j�j�K�i 쭈 �f합

者 小階뼈 �j易 主之

上記 條文에서 小隔뼈場은 뻐熱階入이 輕微하며

이것이 淡飯과 合하여 생기는 小結뼈證에 使用하는

處方임을 보여주고 있다�1�6�1

�(이 結關證 �- 大隔뼈場證
�.

�1�4�2 條 �: 傷寒 六七 日 結뼈熱實 服沈而緊 心

下痛 按之石硬者 大階뼈 �Y易主之
�. �1�4�3 條 �: 傷寒十餘日 熱結在훌 復往來寒熱者

與大쌓胡楊 �H�!結뼈 無大熱者 此쩔水

特在뼈 �!�i�t�!�! �H�! 頭微 �f�f 出者 大階뼈場

主之

大附뼈場은 上記 條文에서 볼 수 있듯이 結뼈證

에 使用하는 處方이다 �. 結뼈은 外�%와 淡 �, 水등이

결합된 病으로 外뻐의 寒 �, 熱에 따라 熱폈結뼈과

寒寶結뼈으로 나뉘고 熱實結뼈은 그 정도에 따라

大結뼈과 小結뼈으로 나뉘는데 大隔뼈場은 그 중

大結뼈에 使用하는 處方이다 �. �1�4�3 條文을 보연 內隔

�1�1�. 흉仁植 �: 前뼈랍 �, �p�p�.�8�0�-�8�1�.

�1�2�. �i共淳用 �, 李ζ浩 �: 前隔웰 �, �p�p�.�2�4�8�-�2�4�9�.

녕틀 �{매景티 少陽之쩍 �1퍼 口줍 �U댐乾텀 �8효 �6효而口좀좀乾흙 �!젊少陽 �.�. 口옵뼈乾텀 �8죠耳뽕뼈腦滿 或往來寒熱而이낄�!월少陽 룹 �I�t �I�:
下 효 �I�J 、뚱해 �t하￥�D之 論日此證 不當用 �I�J 、뚱 �t���; 易 當用휘防敗뚫散 �j�f�i�j���J�N�7�# 散 힘�j���:�J�j�j 파 �B散

�.
�1�3�. 洪淳用 �, 李ζ浩 �: 上해환 �, �p�.�2�5�0�.

‘댔 �f뿌景所論少陽病 口풍�n댐乾뼈腦패或往來寒 �� 之證 ���I�I 少陽 �A띔局陰氣쩍熱뻐所�P섭而牌局 �P쓸氣 �� 熱뛰�;所쩔 不能下降 �J홍按
於맴局而 �i않썼 �r�u�H 쌍固며훔之�1힘也

�.�.

�1�4�. 파淳用 �, 종ζ浩 �: 上해팔 �. �p�.�2�5�0�.
�.�.�. 此펌 며훌者外寒 包필熟때�}옛흙上�j힌也 �J�f�-���M 초來홈 牌局 �F쏟氣欲降未降而 �1�)�)�,�( 降故

�j
홍 �� 或往或껴�X也 �.�.�. �0 옴 �n댐乾目 �O�! 者

�f���l�] 짧也 �.�.�.

�1�5�. 따淳用 �, 주ζ浩 �: 上해판 �, �p�.�2�5�0�.
�j맺‘ �J�l�t�/�] 、않 �t�l�j�i 허 꺼、非 �!�f 션�J�f�D 解패不핸찢之헬 ���.�I�] 從긴�,�1 아今 得此 �1허 �1�f�i 힐是 �;�J�!�; ‘ �L‘롯 �.�.�. 後來 �{등所썼힘�I�j���n 敗뚫�J�Y�,�{ �'�I릎非少陽 �A

갖�u 힌 �J�j써두神川不 �7�t 환커�f �J�l�t펴 �{려 �-���m�i�T�i�i�����M�����.�I�] 껏 �f�i�X 自값 �f�f�M�t�; 뼈之않 �f없 �I�U�j 不 �1�i�X �t�!�! �.�.�,�'�.

�1�6�. 참「떼 �A�;�H�� 끼끽 �. �p�.�l�0�9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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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삐熱이 水값과 博結하여 �9힘 �!�i 部에 존재하며 水

毒이 上쫓하여 頭部에만 �t주出하는 경우를 예로 들

고 있다 �1�7�1

�(�5�) 結 �R핍훌 �-�+ 훌場證
‘ �1�6 어앓 �: 太陽中風 下利 �n區遊 表熱者 內可攻

之 其 �A�� 千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

硬滿 引脫下痛 乾 �U區 短氣 �f�f 出 不惡

寒者 此表解 훌未和也 十꿇
�{易主之

十훌楊은 太陽 中風證에 水欲이 뼈中에 존재하는

證에 使用하는 것으로 �. �1�6 어앓文을 보면 水歐內結로

頭痛 �.�f�f 出하고 陽몹에 水欲의 衝微으로 下利 �n區뽀

하는 �f�i�E 勢를 說明하고 있다 �1�8�1

�(�6�) 結附證 �(太陽病훌水證 �) �- 표쭉散
‘ �7�5 條 �: 中風 發熱六七日 不解而煩 有表賣證

�l홈欲欲水 水入則 �l�i�t 者 名티水遊 五

散主之
�. �7�2條 �: 太陽病 發규後 大 �t千出 볍中乾 煩輝不

得 �D�i�t 欲得�x�x 水者 少少與欲之 令몹氣

和 �P�'�I�J 總 若�i�j�I�K�i 쭈 小便不￥ �I�J 微熱消 �j훌者

五 散主之
�. �7�3 條 �: 發규 �E 服浮數 煩�j홈者 五 散 主之

�1�6�4 條 �: 本以下之 故心下�M 與 �j寫心 �l易 �M 不解

其 �A�i 분而口操 煩 小便不利者 五

散主之

�. �2�5�3 條 �: 太陽病 τ�t 援關浮�R弱 其 �A 發熱 �t千出

復惡寒 不 �U區 但心下 者 此以醫下之

也 如其不下者 病 �A不惡寒而 �j홈者 此

轉屬陽明也 �I�J 、便數者 大便必硬 不更

衣十日 無所苦也 �i홈欲欲水 少少與之

但以法救之 �j룹者효五 散

上記 條文을 원合해보연 五 散은 太陽病 홈水證

에 쓰는 약으로 太陽의 表뻐가 뼈인 �8종 �!�J�j�I�t 에 들어가

水와 결합하여 氣化作用이 不能하게 되어 水道失調

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證에 使用하는 것으로 볼 수

있다
�1�9�)

앞에서 서술한 大탬뼈쩌 �. �I�J 、짧뼈場證과 十훌場

證 �, 五 散證은 傷寒 太陽病에 水欲이 停뿜되고 水

道失調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李濟馬는 이 네가지

쩌證을 총괄하여 少陽 �A 結 �B臨풀이라 命名하였고 �2�0�1

少陽傷風이 甚한 상태로 뼈隔과 間에 水氣가 停짧

되어 發生하는 것으로 說明할 수 있으며 �, 處方으로

는 휘防導�*散과 �# 途 �, 그리고 地黃 �B虎場을 쓴다

고 하였다 �. 특히 大 �P섭뼈 �i���. 十훌場에서 使用되는

람途의 藥理精神을 살려서 水結로 인해 藥과 �, 欲食

이 내려가지 못한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은 特記할

만한 것이다�.

�2�-�2�. �L 陰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亡陰證은 少陽 �A의 表病證에 �i�t�!�!�:�i 합를 주로하는 病

�1�7�. 월�t 뼈 �: �1�-�. 쩌딸 �. �p�.�1�0�8�.
�1�8�. 향仁뺀 �:�1�:�. 챔합 �. �p�. �1�2�1�.

�1�9�. 휠仁뺀 �:�J�- 해깜 �. �p�.�6�6�.
�2�0�. 供淳며 �, 李ζ浩 �: 前해폼 �. �p�p�.�2�5�2�-�2�5�5�.

“꿇 �{매셜티 少‘陽펌 �t千出 � 효十꿇쩌 �.�.�. 傷 �'�f�f�: 表未解 평 �I�i�-�] 、之 隔 �l시 �}딛 �1�i�f�j �O�f 不可近 �.�C�, 、 �-�r�; 꽤 �i�f�1�1�!�j 핏痛 此 ���f�.�i�'�i 뼈 宜大힘뼈 �{짜
�j문상���f�V�\ 水水入 �H�I�J�u�i�: �1�, 日水 �, 띤 �1�i �W�{ 또之 꺼王티 짧λ센�1쉬 �.�.�. 非十폈 �{상不 �t 쉰 �f딛티 �'�l�. 、下꽤 �f�J�f�j �o�f 不可近 � 따之 �H�I�] 痛 효 �4 、

힘뼈 �{까 論티 右핏 �{매렐所
�"
뼈二펴 �F￥ �t�.�M���J 꽤 �.�.�.

�- �2�1�9 �-



사상의학회지 저 �1�9 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證을 가리키는 것으로�, 陽이 盛하여 아래에서 陰을

格하므로 陰이 陽으로 막혀 勝麻으로 下降하지 못

하고 背 部位로 上遊하여 �R힘隔의 안으로 숨어버리

므로 陽몹가 훌寒하여 뺀下하는 효勢이마 �1�1 여기

서 �f윷寒而 �t世下하는 �1�J�E 황는 陰이 盛해서가 아니라

內옮外永의 형세로 陰이 장차 亡할 徵�%이므로 亡

陰證이라 하며
�2�2�)

’ 身熱頭痛 �t世�i寫亡陰證과 身寒碩痛

�t�l�l�t�i 양亡陰證으로 나누어진다 �.
亡陰證에 該當하는 少陽 �A病證 經驗設方으로는

짧 楊이 있다�.

�(�1�) �-�c 陰證 �- 獨쭉楊證
�. �2�3�3 條 �: 若服浮發熱 �j붙欲 �u�x 水 �4 、便不 �f�l�J 者

獨 �j易主之
�.

�2�3�4 條 �: 陽明病 �t�f 出多而 �j흩者 不可與格 �V易 以

�i千多 업中 �:操 獨 �j易 復 �o�f�l�J 흉�l便故也

『東醫흙世保元』에 引用된 條文은 �2�3�3 條이여 이

條文에서는 陽明짧熱로 인한 服浮 發熟 �'�i 훌欲欲水한

提狀과 熱在下뚫하여 小便不 �f�l�J 한 훨勞에 짧 �j易이

使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�. 李濟馬는 �1쯤 �j易

證에 少陽 �A 身熱頭쩨 �i世 �i寫 �L�� 쓸 �;앞에 使用하는 짧

車前子펴을 使用한다고 하였는데 �, 여기서 �H�f�&浮發熱

의
�*
훈熱는 表�病을의미하는 것으로 少陽 �A 身熱頭

痛說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�, �I�J 、便不利에

使用하는 것으로 보아 짧 �V易의 �f�l�J 水作用을 짐작할

수 있는데 이는 表陰을 빨리 下降하게하여 �t 陰을
治標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�.
따라서 이 條文은 少陽 �A 身熱頭痛 �t世 �i寫 �t 陰證을 說

明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

수있다 �.

�2�-�3�. 뼈隔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牌大賢小한 少陽 �A의 �g릎質的 特性上 牌몹가 위치

한 뼈隔에 火熱이 盛한 관계로 表陰이 내려가다 안

내려가연 주로 뼈隔部에서 갑자기 훌熱이 盛하게

되는데 이를 뼈隔熱證이 라고 말할 수 있다 �. 뼈隔熱
證은 또한 消퍼의 上消 �, 中消에 대한 李濟馬의 說

明에서 그 病理機轉을 찾을 수 있는데 �, 大陽의 淸

陽이 上뚫 및 中上흙로 �t 達하지 못하여 뼈隔의 火

熱을 꺼주지 못하는 病證으로 解釋할 수 있다
�2�3�)

뼈隔熱證은 훌熱便閒證과 上消 �, 中消를 포팔하는

階念으로 이에 該當하는 �r�f�� 寒論』의 經용했設方으로

는 白虎場과 桂牌各半場이 있다 �.

�(�1�) 훌혹션훗閒證 �- �a 虎場
‘ �2�2�9 條 �: 三陽合病 �R흉滿 身重 難以轉 �1빼 口不

仁而而 �.�t�f�j 讀語 遺 �p�j�( 發규 �P�'�I�J 號語 下之

�p�.�1�J 銷上生규 手足遊冷 若엄�?�f 出者 �B

虎짜主之
‘ �3�5�7 條 �: 傷寒 �m�K消而廠者 훌훌有熱也白虎쩌

主之

�2�1�. �1�) 高炳熙 �: 前해합 �, �p�.�3�3�.
�2�) 까淳用 �, 주ζ浩 �: 前쩌흙 �. �p�.�2�6�0�.

“陽盛험원於下則陰원陽빨 不能下降 �F、將 �I�f�f�t�b 연휴 而內 �1댄隔 �1강故 陽-셉 �I�D�J�.�:�{ 寒而 �t벤下也 뿔 ���f�f�i�i�i 世下者 非陰짧也 此所謂

內 �t 윷 �7�f�-�i�}�( �P효將亡之 �J�l�S�1�1�1�'
’

�.
�2�2�. 까파用 �"�"�.�T ζ �i굉 �: 上쩌깜 �. �p�.�2�6�0�.

‘ �.�. 少陽 �A 雖 ���i�J 햇聯 然陽 �I삶샘�L쓸 �p�j�J 효內 �;�f�l�!���I�J 얹줬而 �1빠�] 、

�1�1�1 此之謂亡 �F월힘也 亡陽 �[�:�p 침힘 非用폈 ι �'�9�1�:�:�1�1�1 不急꺼 必‘�f�f�1�1�1�"�.

�2�3�. 서 �h좋며 �, 깡
�;
ζ �{꼼 �: �l�J�/�;�J 판 �. �p�.�2�7�8�.

“넙 �I셔‘품쩌 �l�:�-�1�l�-�1�f�i�i 不快 �}
료 �1�i�'�:�'���R�I�f�I�j�[ 띠 �n�:�m�f�& 土때�1패 �:�k�/�W�; 局 �r허陽 上 �1�1�i�f�i�j 不快 �l모於셉局 �R�i�j�f�& 中써�1힘 �.�.�. 上폐 효�i�]�H�i 京隔散火楊 中

꺼 검며건쑤함 �j 也셉�皮 �i 상’‘ �.

�- �2�2�0 �-



�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룡 �-

�.
�1�8�4 條 �: 傷寒 �H�l�K�i 쭈 �t몹 此表有熱 훌有寒 �( 或

熱�) 터虎楊 主之

�2�2�9 條 條文은 『東醫壽世保元』에인용된 것으로�,

서두에 三陽合病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觸滿�身

重�語�自규出한 陽明內熱의 證이 위주된 때문에 白

虎楊으로 主治됨을 論하고 있다
�2�4�) 그 외 �1�8�4 條와

�3�5�7 條에 있어서는 훌熱풀盛에 의한 熱廠證과 表훌

但熱한 證에 白虎場이 使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

다 �. 이처 럼 白虎場은 �r�1�� 寒論』에서는 陽明經證에

該當하는 處方으로서 뼈熱在훌한 證에 發 �i�f 이 아닌

淸훌熱하여 �j휠�i�l�l 을 구하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볼

수있다 �.
白虎場은 少陽 �A新定處方인 地黃 �B虎 �j易�과 陽毒白

虎楊의 立方에 기초가 되는 處方으로 �2�2�9 條에서 白

虎 �j易證이 三陽合病 �, 陽明內熱의 證을 治하는 것으

로 말하였는데 少陽 �A의 病理的 特性으로 볼 때 李

濟馬는 이를 少陽 �A 뼈隔熱證의 한 形態로 이해하

였음을 알 수 있다�.

�(�2�) 훌熱便閒證 �- 桂뼈各半楊

�(桂技二越뼈-훌 �)
�. �2�8 條 �: 太陽病 發熱惡寒熱多寒少 �6없微弱者

此無陽也 不可發규 宜桂技二越牌 -場

�2�8條는 『束醫壽世保元』뿜受熱훌熱病論篇에 직접

引用되고 있는 條文으로
�2�5�) �I�i�'�, 傷寒論』에서 桂技二越

牌一楊 역시 大줌龍場과 마찬가지로 太陽病에 훌熱

證을 業한 경우에 쓰는 것으로 보았으며 �, 李濟馬는

이 條文을 地黃白虎場을 쓰는 少陽 �A 뼈隔熱證으로

說明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�.

�2�-�4�. 陰虛午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陰虛午熱證은 少陽 �A에 있어서 表陰降氣와 훌陽

升氣가 전부 안됨으로써 陰陽이 모두 虛指되어 생

기는 것으로 �,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服藥을 하지

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括勢라고 하였으며 處方

으로는 少陽 �A 獨活地붉場과 十二味地붉 �i�� 을 使用

해야한다고 하였다
�2�6�)

이는 少陽 �A 下消와 거의 같

은 病理的 段階로 보이는데�, 少陽 �A 下消는 大陽의

淸陽이 거의 �t 升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病證으로

上消 �, 中消보다 더욱 危險한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
�2�7�1

이 러한 少陽 �A 陰虛午熱證에 該當하는 �"�'�1�1 寒

論』經驗設方으로는 『金置훌略」의￥￥氣九이있다 �.

�(�1�) 賢氣九
�2�8�)

�(�I�i�'束휠寶짧』 虛勞
�2�9�)�)

�* 治虛勞뽑 �f윌
‘

六味地黃元一뺑�l加 五味子四兩內滋뼈之源而生

�2�4�. 蔡仁植 �: 前獨펌 �. �p�.�1�6�6�.
�2�5�. �u

束뽑흙世保元�J 어�l 는 佳뼈各半싸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�r�i�g 흉 �5화에는 桂技二越뼈一場의 條文으로 되어 있다�.
�2�6�. 洪淳用 �, 주ζ浩 �: �W�I�t 룹훔 �. �p�.�2�8�2�.

若夫陰虛午熱欲水背흉而樞者 �*�- 훌陰 �P차 ↑μ���� 휩용�J�i�J�f 以쩍�1펴 �t 갱�'�h�.�'�� 핏下 �j껴略相웰重 �.�.�. 不휩짧身心服했 �I�J�D 之�E必死也
此證 當띠獨�j옵 �t也 ���i 易 十二味地품쩌

�2�7�. 따淳用 �, 李ζ �l꼼 �: 上해좀 �. �p�.�2�7�8�.
“셉局 �j뿜陽上꺼 �i�f�r�j 不快足於돼面四 �R행 �I�J成上 �{

꺼病 大 �8융힘체-陽 上升而不快足於입局 ���I�J 成中때 ���i쳐 上쩨自쩍重뽑 �r�f�i�j 中消�1홉重於
上消 中벼 엄웰���f�u잖而 下 �I꺼倍 �I�I함 ���, 中펴

�2�8�. ��
金 횟略 �4 어�l 나와 있는 뽑氣 �J�L 은 윗 �R�X �P�i�<敵�J�I피과 해 �A雅病에 쓰는것으로 �r束뽑힘世保元�4 어�l 말하고 있는 웹氣九과 다른
것으로 보이여�, 오히려 �r

束뽑寶앓�� �r�}�. 勞와 �j범퍼 �f�i�f�, 分에 제시되어있는 �f ￥ �*�,�-�J�L 을 보고 주짤馬가 『束뽑좀�i�l�l�:�i 몽 �j�C�J 에 再 �g�l
用해놓은 것으로 보인다�.

�2�9�. 감않 �: 束짧짧앓 �, 서울 �, 南 �I�I�I 호 �. �p�. �4�5�0�. �1�9�9�4�.

�- �2�2�1 �-



四象病앓分類 �흉옳훌方 f용*홈病끓훈f￥

小잊뼈써 뼈熱상水ii:

Y'�j�!�f��X4  ��U�M�E�IÀ¬×I�?�5�:

大!융뼈場 外뼈, 앉, 水 (W했合水값)-풀
表病r;r\�–}�f�U�\�r�;�r

小뼈뼈써 Y��!�j�j�\�, ÅI�, 水 (W했융水값)-햄

十훌쩌 水ii:찌結�( 太陽뿌鳳)

五없 表$융水氣 �( 太陽옮水 �)

다훌훌
*홉

陽 �f�4�'�;f�Éç¾•�.�?�M�H×Y

�t�i�d�eÊL 陽明찌뺏, 훌했뿔盛, 뼈햇在짧
�n����¸ùÅÈ�r�;�r

太陽病 옮 폈옛Æ©×Y�;�n�;�:�! 양�各半I용

陰훌午熱앓 휩氣:Ii.陰虛애했

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뽑水也

�(�I�' 束醫寶盤」 消 �j홈
�3�0�)�)

�

消 �j홈病 小便反多 如欲水 -斗小便亦一斗賢氣

九 �(方見虛勞 �{며景�)

�(�r 金置要略�.�1�3�0�)

‘

뽑氣 �1�L方 �: 乾地黃 �A兩 山藥 山菜英 各四兩

澤 �i寫 �U�f�J�- 皮 �f�f�. 各三兩 桂技 附子 �(暑�) 各�-

兩

흡氣 �1�L은 消 �j훌中 下消 또는 虛勞에 使用하는 處

方으로 少陽�A의 下消와 陰虛午熱證은 大陽의 淸陽

을 �t 升시키는 方法으로 病證을 해결해야 한다고

하였다 �. 그래서 뽑氣 �1�L은 이러한 陰虛午熱證의 獨

活地黃 �Y易과 十二味 �j也黃場을 立方하는데 基廳가 된

處方으로 볼 수 있다 �.

이상에서 �r�f짜寒論』의 少陽 �A病證 經驗設方의 條

文을 分析해본 絲果 그 病理的 特徵과 少陽�A 病讀

原、理와의聯關性을 살펴볼 수 있었다�. 이들 處方의

病理的 特徵을 훨理하면 다음 表와 같다 �(表 �3�) �.
�(表 �3�) 을 除合해 보면 表病證에 該當하는 �r�f찢寒

論』의 少陽 �A病證經驗設方은 쩌熱과 水했�, 훌病證

은 훌熱獲盛과 �P효虛內熱의 病理로 풍���*�,�j 할 수 있다 �.
이 는 少陽 �A 表病證의 病理機훌훌인表陰不降하고 흘홀

熱꿇盛하는 病理와 �, 牌大하여 牌볍의 火熱이 �B�1盛

하고 大없의 �i줌陽 �1�:�. 升이 안되어 생기는 훌病證의

陰虛午熱의 病理와 어느 정도 -服相通한다고 볼

수있다 �.
따라서 少陽 �A 新定處方의 모태가 되는 『傷寒

論 』의經險設方은 모두 이러한 少陽 �A 表훌病證에

表 �3�. �r傷製융』에 있는 少陽�A病證 經驗設方의

病�f훌的 特徵

該當되는 病證과 處方을 먼저 傷寒論 條文에서 찾

아 ‘傷寒論 經驗設方’으로 모아 놓은 것임을 알 수

있다 �.

�3�, 元明時代의 少陽�A病證 經훌훌設方메대한

分析

元明時代의 少陽 �A病證 經數設方으로 『束뽑壽世

保元』에記載된 것은 총 �9方으로 �, 少陽 �f�i 風證에 대

한 것은 『萬病回春』의導 �i�f�f�; 楊과 �F古今醫짧』의 휘 ���J�j

敗毒散이 있고 �, 뼈隔熱證에 대한 것은 『太平惠、民和

램�l局方』의 후隔散과 맨兒 �1�L�.�r 得效方 �J 의 월 �j평 �4흉
�1�L�. �"�H�i 찢 �L、法』의 水銀훗 �h월方 �r�, 古今醫짧�a 의 消꿇 �f�x
등이 있으며 �, 陰虛午熱證에 대한 것으로 『醫황�l�E

衝의 六味地웰 �L과 �r醫웰入門』의 生熟地黃九등이

있다 �r束醫뚫世保元』 少陽 �A篇 末尾의 �l훌方部分에

�3�0�. 암浚 �: 上해파‘ �p�.�5�0�6�.

�3�1�. �1�) 주克光 �: 金 냈略 �, 北京‘ �A民 �i�¥�j 生出版社 �, �p�.�1�6�6�. �1�9�8�9�.

�2�) 청「떼 �: 金 렛略쇄解 �, 大邱 �. �J�l�t�i ￥ �(�'�-�-�!�,�-�f�;�}�; 융�J맨 �{늠했쥔�i 따出版社 �. �p�p�. �1�0�5 ‘ �1�9�3�. �1�9�8�6�.

�- �2�2�2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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引用되어 있는 內容
�3�2�)
을 病證別로 整理해보면 다음

과같다 �.

�3�-�1�. 少陽傷風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�(�1�) 導�* ‘훌 �(�I�' 萬病며春�. �3�3�) �)�J

木通 惜石 黃相 컷�r�� 生地黃 山樞子 납草 妙 各

一錢 �t只혔 白끼�C 各 五分

�O 治原如米 色 不過二服 �1월

�O 今考更定 此方 當去띤폈 白끼�C 납草

『萬病回春』에있는 處方으로 處方名과 處方內容

및 病證으로 볼 때 少陽 �A 表病證中 少陽傷風證의

폐防導 �*散을 立方하는데 參考가 되었을 것으로 추

측되며 上記 內容중에서 �f只웠� 白끼 �t�- 납草를 빼야 된

다고 한 것은 이것들이 少陰 �A 藥物이기 때문이다 �.

�(�2�) 힘防敗毒散 �(�I�' 古今훌훌훌훌뼈
�)

�.�I�)

킷�t�T 좀 獨活 架胡 前胡 �i�f�f�i�t 용 규�1�)�1�1�= 穩 防風 ↑�R왔
�*
농

뺏 川쯤 �A參 �i�f 草 各 -錢 鴻倚 少許

�O 治傷寒時氣發熱頭 �n칩 �I흉彈 �R�t 體煩흉

�O 今考更定 此方當去 �t�R왔 樹햇 川흠 �A흉 �i�f 草

�A 信의 『古今醫짧』에있는 處方으로 �, 小않胡場뚫

등을 病證經驗例로 들고 있는 少陽 �A 少陽傷風띈에

있어서 李濟馬는 소위 ‘르神山不死藥’이라고 말할

만큼 훌륭한 훌으로 說明하고 있다�3�5�1 이 處方은

少陽 �A�W�l 防敗毒散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�, 處

方 內容중에서 樹횟�샌폈 �. �J�l�I 쯤 �.�A 參�납草를 빼라고

한 것은 이들이 少陽 �A藥이 아니기 때문이다 �.

�3�-�2�. 關隔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�(�1�) �;�,京屬散 �(�f 太平惠民和휩�j局方 �J�3�6�)�)

連觀 二錢 大黃 �f 슨뼈‘ �#草 各 -錢 홉倚 월쪽 樞

子各五分

�O 此方 出於局方 治積熟煩操 口좀生擔 目�*頭홈
�O 今考更定 此方 當去大黃 �# 草 黃흑

『太平惠、民和뺑�j局方�J 의 處方으로 少陽 �A 훌病證中

뼈隔熱證의 病證經驗例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�,
그 名稱과 病證 �, 處方內容으로 보아 뼈隔熱證의 少

陽�A�i 京隔散火楊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

수 있다 �. 여기서 大월�월측�납草를빼야된다고 한

것은 大黃�黃짝은 太陰 �A藥이고 �# 草는 少陰 �A짧이

기 때문이다 �.

�(�2�) 黃連짧 九 �(�I�" 得效方 �J�3�7�)�)

雄獨 -團 �:�!�I�T�) 홍 小찢 �:�1�:�1

、

各 五兩 天花뼈 白앉神

各 四兩 찢門쌍 二兩 右뭘末 入獨 中 封口安밟中쫓

爛橋 作꺼챔子大

�O 治彈中證

�O 今考更定 此方中 찢門쑤 一味 �R�i�H藥也 �n�i�P 與합

-升一降 �t 下 �1�4通 휩藥五味中 빠藥-味 雖웰

�3�2�. �1�) 따淳用 �, 李ζ浩 �: 前챔휩 �, �p�p�.�2�9�4�-�2�9�8�.
�2�) 尹完휠 �: 뺑�,�p�i 떼校束뽑향世保元 �, 서울 �. �p�p�.�1�4�1�-�1�4�6 ‘ �1�9�0�1�.

�3�3�. �A 信 �: 萬채回春�, 台北 �, 大中國 �!룹�]합公社 �. �p�.�2�4�8�. �1�9�7�4�.

�3�4�. �A 信 �: 古今醫앓 �, 江뼈 �, 江西科챙技術出版社 �. �p�p�. �6�4�. �3�9�5 ‘ �1�9�9�0�.

�3�5�. �i共 �l흥用 �, 李ζ浩 �: 때�j해판 �. �p�.�2�5�0�.
� 然 �J�l�t�t�J 、쌓해 �i易 까、非平均和解해不 �.�� 쩔之乎 �P�i�] 從古斯今 �f흉此�1패者월 �;�1�1�)�;�:�1 횟甚돗 耳햄 �8찌패 �{뷰 �!화�.�� 채 핀可以 �4 、썼 ���i 없疑之
乎 �n훌 後來 �{큼所製 �f�f�i�j���M�h 월散 월非少陽 �A表왔 �1힘드神 �1�1�1 不 �?�t 꽃乎 �.�.�.

�3�6�. 파元植 �: 中國뽑장�i人系�9곁中 「太平惠民�f�[�] 뻗�l局方 �J�. 서울 �, 도서출판정 담 �, �p�.�5�9�7�.

�3�7�. 감淡 �: 前빼깜 �. �p�.�5�0�7�.

�- �2�2�3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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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材亦엄無 �I�j�j�j 不必、함論

危亦林의 『得效方』에 彈中證에 使用하는 處方으

로 되어 있으며 �, 少陽 �A 下消의 病證經驗 �1�9�1�1 에 該當

하는 處方이다 �. 총 여섯개의 藥材中에서 다섯 개의

藥材가 띔薦인 이 處方에 있어서 �, 찢門쌍은 빠藥

�(太陰 �A藥�) 으로 빠와 뽑은 �t 下로 通하기 때문에

별로 필요없는 훌材라 하였다 �.

�(�3�) 服兒九 �(�f 太平惠、民和빼局方�.�1�3�8�)�)

胡홈連 五餐
�l

使君子肉 四錢표分 �A흉 黃連 피擁찢
흉 山흉肉 各 三옳 五分 �B�� 白까�t�i�t 草 갖 各 三錢

盧 二錢 五分 右혐末 黃米觸�U�J�1綠豆大 값下二三十九

�O 治 小兒펌積

�O 今考更定 此方 當去 �A흉 �B따 山훌肉 �i�t 草

而使君子一味 未홉없�;쪼驗的知藥性故 不敢輕論

「太平惠、民和랩�j局方』에 있는 處方으로 �, 少陽 �A 中

消의 病證經驗 �W�i�] 에 該當하며 小兒땀稍에 使用한다

고 하였다 �. 여기서 �A쫓�白따�山흉�납草를 빼야 된

다고 한 것은 이것들이 少陰 �A횟材이기 때문이며 �,

使캄子는 經驗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벼이 論할

수 없다고 하였다�.

�(�4�) 消毒欲 �(�f 古今醫銀���3�9�)�)

牛쫓子 二錢 힘�I�f�H 혼 一錢 生 �# 草 防風 各 五分

�O 治 훌不快出及뼈前網좁‘ 急用三며服快透 解毒

神效 �1�5三方出於 信醫짧뽑中

�O 今考更定 此方힘�去납草

信의 『古今醫짧』에나온 處方으로 少陰 �A藥인

�3�8�. 供元뺀 �: 前해깝 �. �p�.�6�9�0�.
�3�9�. �A 信 �: 古今뽑짧�, 江 �I띠 �, 江 �i�J�l 셔 �:태셔�t 術出版社‘ �p�.�3�9�5 ‘ �1�9�9�0�.

�4�0�. 朱딸亨 �: 新編 �-�J�i�h 짝 �L、다�;���f�H�t 서울 �, 大휠文化社 �. �p�.�5�5�9�. �1�9�9�3�.

�4�1�. �J힘낀 �: 뽑핑 �I�E 때 �, 서 울 �, 成째社 �. �p�p�.�1�5�7�-�1�5�8�. �1�9�8�6�.

�i�t 草를 땐 폐츄�防風�牛쫓子는少陽 �A �i�j뻐隔熱證의

陽毒發짧에 쓰는 陽毒白虎場을 만드는데 參考가 된

것으로 보인다 �.

�(�5�) 水銀驚훌方 �(�' 판漢心法 �.�1�4�0�)�)

黑짧 水銀 各 一훌훌朱
�V�'�J�;

‘ 쭈�L香 沒藥 各 �E分 血뼈

雄黃 沈香 各 三分 右쩔末和섣

�4용作紙戰七條 用香油點燈 放많上 令病 �A放兩뼈包

�f主 �1�: 用單被 通身蓋之 口 쩨水 頻換 �Q�I�J 不챔、口 初 日

用三條 後日每用一條勳홉

�O 治楊梅天휩짧甚奇

�O 論티 水銀 破積熱淸頭目 밟�I�J陽며陰於下흙、 웰少

陽 �A�!�!�P 陽技陰藥中無敵之藥而紙可用之於當日救

急、之用不可用之於連日補陰之用者 以其放山

鼎之力 -행而直獨大敵之 ���1�\ 再짧 �Q�I�J 敵 �B解散

反有倒 �:�!�<�: 之.뽕、故也빼候風必用之횟

朱뚫亨의 �f�f�T�j 쫓 �L、法」어�l 나오는 處方으로 少陽 �A

뼈隔熱證의 病證經驗例로 使用되었으며 �, 處方의 주

재료인 水銀은 少陽 �A에 있어서 發규과 頭腦의 火

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破積熱 �j줌頭틴하므로써 뼈

�R회熱證의 體 �U候 �l화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使用되었음

을 알 수 있다 �.

�3�-�3�. 陰虛午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

�(�1�) 六味地黃場 �(�f 醫學正傳 �.�1�4�1�)�)

熟�t뾰품 四錢 山藥 山某횟 各 二錢 澤 �i寫 �u꺼皮
白�� 各 -錢 五分

�O 治虛勞

�O 今考更定 此方中 山햇�-�.Ts 빠藥也

……



�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察

六味地黃짜은 �1흉 �1황의 『醫學 �l�E�i 핑』어�l 나오는 處方

으로 少陽 �A ��효虛.午熱證의 病證經險例 및 獨活地黃

�i易�十二味地黃 �l易�휘防地黃場등의 處方形成에 기초

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�, 山藥 -味는

師藥 �(太陰 �A藥 �) 이라 언급하여 黃連짧 九의 경우와

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쳤材로 취급하였다 �.

�(�2�) 生熟地월九 �(�I�' 醫學入門 �J�4�2�»�)

生乾地黃 熟地붉 玄參 石웹�各 一兩
�*
해 �j냄子大

쫓心茶淸下五七十 �A
�O 治 �O�N�.용

李 �i 의 『醫땅入門」에 나온 處方으로 �, 處方內즙과
主治�效能으로볼때 陰虛午熱證의 病끓經險例로 볼

수 있으며 『醫행入門』에는�O�N�.

�"�*
뽕、을 治혔하는 處方

으로 되어 있다�. 處方의 재료인 生地첸�熟地환�玄

흉�石쯤는 모두 少陽 �A 處方構成에 중요한 횟材로

매우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�.

�4�, 少陽�A 新定盧方의 形成過程에 대한 分析

�r東醫풍 �-�f�f�!�: 保元』의 醫案을 중심으로 한 文廠考察

을 통해 少陽 �A휠�f定處方의 직접적인 聯때性을 언급

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�. 그리고�,�� 存處方과 少陽 �A

￥�r�r定處方의 處方構成 비교를 통해 少陽 �A 新定處方

의 形成過程을 구체적으로 分 �f�I�T 해 보았다 �. 少陽 �A

新定處方은 총 �1�7種으로 그 구체적인 形�I�f�)�. 科程을

짧理해보면 다음과 같다�.

�(�1�) 함�j防敗毒散

李�{齊馬는 �I�'�f�g 寒論』에서의 大좁龍 �j易證과 小쌓胡 �i易

證을 少陽 �A牌受寒表寒病證으로 보고 여기에 少陽

�A 폐防敗훌散을 써야한다고 하였다
�.�4�3�)

그러나 少

陽�A 힘�j防敗毒散은 大춤龍 �{易과 �I�J 、않胡楊의 病證을

참고하였을 뿐 �, 處方內습을 기본으로 하지는 않았

고 직접적으로는 信의 『古今醫繼에 있는 폐防敗毒

散을 토대로하여 만든 것이다 �w古今醫짧』에서 체

防敗毒散은 �A흉敗毒散의 活套에서 風熱에 의한 傷

寒을 治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�. 이러한 『古今醫

짧』의 �j�f�i�j���}�j 敗毒散에서 少陰 �A藥인 ↑只뤘�. �I�I�I 흠 �.�A 흉�

납草와 太陰 �A藥인 쁨模을 뺀 다음 開뽑之볍氣而消

食進食하는 生地좁 �, 地骨皮와 �4�4�)
￥ �I�J民 慘 �i찢熱하는

車前子를 合하여 少陽 �A 폐防敗 �i풍散이 만들어지게

된다 ��古今뽑鍵』에서 風熱을 社風淸熱하는 의미로

使用되었던 �j�f�i�j 防敗毒散은 四象醫헬에서 �J�: 記와 같

은 변화를 거쳐 降表陰 淸짧熱하여 少陽 �A 牌풋寒

表寒病을 治혔하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변화하게 된

다�. 處方 內容중 폐유�防風�充活�獨活�앉�車前子는

少陽 �A에 있어 降表陰 利水作用
�4�5�)
과 더불어 間에

停휴되어 있는 陰氣를 뽑局으로 下降시켜주는 藥材

이며 表病證 處方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表病證

處方의 주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�f�i�'東醫뚫世保

元』에서는 헤까�防風�充活�獨活을 협 �P응을 大補하는

짧材로 說明하고 있는데�4�6�1�, 이는 降表陰하여 띔局

으로 陰氣를 接續하므로써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

수 있다 �. 따라서 少陽 �A 폐防敗뚫없은 少陽 �A牌受

�4�2�. 李 �i �: 新校뽑챙入門 �, 서울 �, 大星文 �i�t�i�H�, �p�.�4�4�3�, �1�9�9�4�.

�4�3�. 뼈�l납 �1�0�, �1�2 參照 �.
�4�4�. �i共淳用 �,�* ζ �{좀 �: 上뻐깜 �, �p�.�3�0�4�.

生 �t뾰해 �, �!앤접皮는 束 �i�l�t 훨펌에 ‘開’접之�}‘�� �A�r�m�; 꺼 �i�£�:�;�!�!�i 食‘ 한다고 되어있다 �.
�4�5�. 供淳쩌 �.�7 ζ �i꼼 �: 上쩌펀 �:�, �p�.�2�0�6�.

.‘若
�M�,�f�I�J�/�J 、 �1민 �U�I�J 乾혐良효陳皮츄많참 ���H 子益 �}���W �l�i�t ￥ �I�J少�I�V�v�J 、 �1벗 힘�j 짜 ���h�l 힌�k 맨삐 �i엄하 �i 횡�l상 �I�i�t�f�1�j 少陽 �J�v�J 、 �1민 �.

까
…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9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寒表寒病의 少陽傷風證을 說明하고 있는 �r�{�� 寒-論』

의 大좁龍 �l易證과 �I�J 、架胡場證의 病끊原理에 입각하

여 이에 적합한 處方으로 『古今醫繼의 �j�f�i�j 防敗毒散

을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表病證 少陽傷風證을 해

결할 수 있도록 알맞게 變形시켜 만든 處方이라고

말할 수 있다 �.
〈參 考〉

�.
폐防敗뚫散 �( �i�'古今醫鍵�! �)

않胡 �i�t 草 結뺏 �A參 �J�'�t�i 좁 獨活 川 형 �� �f�R
뤘前해

上�, 每服一兩 �, 生훌�, 감흉倚판 �T�i‘服 �, 風熟 �, 加폐유 �,

防風 名휘防敗毒-散
�. 폐防敗毒散 �( �[�'東뽑흙캔保元 �.�J �)

갯�t�i 좀 獨 �j좀 架胡 前胡 폐츄 防風 �i�f�f�;�� 生地黃

�t也骨皮 車前子 各 -錢
右方治 �j 월 �1회 �3훈熱往來휴효.用-

�(�2�) 힘防導�* 散
�*�i 책馬는 �[�'�{ 찢寒論』 少陽經의 �I�J 、쌓胡場證과 아울

러 結 �9때證에 使用하는 十훌펴 �'�/�J 、隔뼈楊�大탬뼈場�

五 散의 病끓을 少陽 �A 表病證의 少陽傷風證의 結

뼈證으로 보았고 이들 病證에 使用할 수 있는 少陽

�A 處方으로 만든 것이 폐防導�*散이다�4�7�1 �i�'束뽑좁

世保元』에의하면 펙防導 �i�f�f�; 散은 『홈�,病며春』의 導껴�F

場으로부터 만들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�. 導컷�f�-�I�. 융

에서 ‘導�i�f�f�;
’

의 의미를 보연
‘�* ’

은 心色을 의미하

고 따라서 導�* 이란 心熱하여 ι、移熱於�I�J 、陽한 것을

�f�l�J 原로서 ι、熱을下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�4�8�)

이것은 少陽�A 表證에 �f�l�J 水로서 表陰을 내리는 治

法을 使用하는 것과 -服相通한 것으로 보인다 �. 導

�* 쩌은 小陽熱로 小便不利한 잖에 使用하였던 處方

으로 여기에서 少陰 �A藥인 �t�H웠 �'�8 끼�L�' 납草를 빼고

벼�:�f�i�. 黃相 �. �i�f�f�;�� .山樞子를 더 뺀 후 玄흉 �.�J�!�\ 훨仁
�前 胡�充活�獨活�휘유�防風을 加하연 前防導 �*散
이 된다�.
前防導�*散은 少陽�A 病證中 少陽傷風設의 結 �R빼

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그 病理的 特徵은 外 �!�f�I ’와

찮 �, 水로 홉約할 수 있다�. 따라서 휘防導껴�F散은 導

�i�f�f�;�i 융 재료인 生地黃�木通과 少陽 �A ￥ �I�J水之뺑�j인 헤

츄�防風�充活�獨活로서 降表陰하고 玄흉�前胡 �.�J�!�\ 꿇

仁으로 직접적으로 앉을 치는 적극적인 治爾方法을

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�.
〈參考〉
‘

導 �i�f�f�;�i�� �(�[�' 萬病미春�J�)

木通 惜�:�f�i�i�t 草稍 원相 �� 生 �t也黃 �t�H뒀 白끼�C

視子

�* 휘防導�*散 �(�I�' 東醫좁世保元 �.�I�)

生 �i뾰黃 �3錢 木通 �2錢 玄흉 �J�!�\ 樓仁 各 �1錢 �5分

�4�6�. �1�) 파淳用 �, 李ζ �i 농 �: 上쩌말 �. �p�.�3�0�0�.
�2�) 尹完重 �: 폐�j해휩 �. �p�.�1�4�8�.
“폐짜 �, 防 �J�� 光 �j옵 �, 周活 �.�1 具是뼈陰藥 �, 하防 �, 大「려뼈隔散 �l화 光뼈 �, 大補�R종빠확陰 �, 無 �a옮뼈뼈痛 �(힘�1삐 �l당 �.�1�1�, 虛弱者 �, 敎百貼用之 �,

無不必섰�,�I 폈試펠용월
�1 ’

�.
�4�7�. 싸淳用 �, 걷�Eζ �i꼼 �: �;�j�i�H�� 파 �. �p�p�. �2�5�2�-�2�5�5�.

�"���f�H�' 매뀔티 少 �����j�;�; 양 �i千出 心下 �6멋滿 引腦下痛 뀔 �O넓短氣不펀寒 성�i解훌未 �f�o�t�!�! 효十많
�{상 쯤융下不下 令 �A�!�I�f�t�; 뼈 �j원身 �j추 �R웰 �.

�U�;�j�j�)�'�: 表未解 챔反�r 之 腦內펌협�I�' 此 �i잭잉뼈 효大 �P섭뼈 �i易 �. �i 련김���0�\ 水水λ ���l�I�p 土 名日水 �i띤 五 散 主 �z�. 삼王日 훌未和者

皆앉뱃헬 �*�U�� 於中 �!�:�t �.�.�. 非十찮써不꺼 �. �f듬티 心下 �6핏�1패 水不可近 �.�. 깜大結뼈 大짧뼈 �:�H�{�J�i�j 下之 �&�1�J�U�* 낌짧훤 死 �I�J 、結뼈 正

在心下 하之 �P�'�I�J 혐 효 �4 、힘뼈 �I�!���.
�;짧티 右 ���l�U�' 매첼 �N�r�:�;�f�,�B 드 �,�-�,알 �f￥ �*�,���i�j 떼�1패 �I�l�i�i 隔 �|시펀꽤 水不可近 뼈�i�!�; 원 넓 �t�; �*�,�,�� 뼈之 �1캄尤흉“양 �t�!�! �.�.�.

�F�L�*�'�, 깨띠無 �M�i�f�t 셜 힘先用 �+�p�1�:�1�, 호

�f�l�� 펜힘 �j�F�>�}�j�; 의껴 �;�l�\�'�o�W 및之

�4�8�. 申 �,
따빼 �:�h 팽유純 �f��￥따‘ 서울 �.�n�X�: 훼�i�f�f�i�L �p�. �2�4�3 ‘ �1�9�8�9�.

�- �2�2�6 �-



�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察 �-

前胡 充活 獨活 휘 �f�t ���}�j �}화 各 �1 훌훌 �. 右方 治

頭痛 �R때隔煩熱者宜用

�(�3�) 힘防鴻白散

휘防 �j횡白散은 『傷寒論』少陽經의 小않胡펴證을

참고하여 少陽 �A病證에 使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

것이며 �, 또한 桂麻各半쩌�桂牌各半楊�(桂校二越牌�-

場�) 證中에 �8빼隔熱이 심하지 않아서 大便이 하루가

지나기 前에 通하는 웰證의 경우에 少陽 �A에게 使

用할 수 있는 것으로 『東醫룹世保元』에 記載되어

있다
�4�9�)

李濟馬는 이러한 病證들을 少陽 �A 牌受寒

表寒病證으로 본 것이며 헤防 �j형白散은 少陽傷風證

과 亡陰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되어 있다 �. 處方名
으로 보아 평白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나 處方

內즙으로 보연 鴻되散의 재료는 전혀 使用되지 않

았고 펴 �B散에서 �i형白의 의미 �, 즉 鴻뼈�평火의 의

미 �5이만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�.

處方內容으로 보면 亡陰잖 身熱頭痛 �t�f�f�i�:�i 寫證에 使

用하는 짧 車前子場과 거의 유사하여 짧 車前子

場에서 格 �車前子대신 生地월만 넣으면 힘�j防펴

白散이 된다 �. 따라서 휘防펴白散은 짧 車前子楊을

먼저 만든 후 짧 �車前子 대신 팬血�生血�鴻火의

작용이 있는 生地월을 使用하여 �4용 車前子楊의 �f�l�J

水의 개념보다는 다소 鴻火作用에 중점을 둔 處方

으로 펴白散의 이름을 벌어 새로운 處方을 만든 것

으로 생각된다 �.

〈參考〉
�.

�'�1寫白散 �( �I�J 、兒藥證直짧 下卷方 �)

홍白皮 地骨皮 各 �2錢
�"�1�:�1�'
草 �1錢 樓米 百拉

�. �j�f�i�j 防 �j寫되散 �(�F東醫줍世保元 �.�I�)

生 �i也월 �3餐 �7�;�.�; 훌 �j寫 各 �2錢 石홈 知母 充活 獨

�f�f�i 휘 �1�1�= 防風 各 �1錢

右方 �, 治頭痛勝 �I�D�'�t�. 짧者효用

�* 格 車前子쩌�i �(�F束醫壽世保元 �.�I�)

格 車前子�j易部分參照

�(�4�) 獨후車前子場

�j흉 車前子楊은 �W�-�J�t�i 쫓 �,�c�. 、法』어�l 나오는 똥 楊의

病證과 傷寒 陽明病의
�*
홈 �j易의 病證을 참고하여

만들어진 것이며 �5�1�1
’ 處方內즙으로 볼 때 짧 車前

子짜은 직접적으로 �r�f흉寒論』의 ’협 �j易에서 유래하

는 것으로 볼 수 있다 �. 獨 �{易은 陽明經熱짧에 의한

服浮�發熱 �'�i 룹欲값水의 �M狀과 下흙熱에 의한 �I�J 、便

不￥ �I�J에 의 한 효勢에 熱을 풀면서 利水의 효과를 갖

는다 �. 이 러한 淸製熱하고 利水의 효과를 갖는 陽明

經熱證의 處方인 格 場은 범石과 阿렌를 빼고 淸

훌熱하는 石합�知母와 少陽 �A 利水之행�j로 降表陰�

해�i휩陰하는 화유�防風�充�{펀�獨活�車前子를 加하여

表陰을 내리는 표과를 랬化시키므로서 짧 짜과 같

이 필熱에 의한 發熟과 小便不利 뾰狀외에 少陽 �A

�4�9�, 까浮用 �, 李ζ浩 �: 前빼뽑 �. �p�p�,�2�4�8�-�2�4�9�. �2�7�0�-�2�7�1�.
“뼈註 �1�2 參 �n�.�r�,
“

���I�H�' 뿌 ���: 티 太陽 �1힘 八九 �B ���Q�t 예狀 쨌熟‘펀寒 熟多췄少 �.�.�' 身.ι4￥효桂 �R빠各 �* ‘ �u�'�f�.�i�, 太 �W�i�� 패 ’�u뼈 發熟‘관�J�)�:�J�)�: 多 �� 少 �i�j�i�K�� 월弱

￥�� �J�l�t�O 쳐也 身ι �4￥ 不可 �g���r�l�' 효 �t�1 뼈各 �!�f�i�g 論티 �J�l�t�. 얄 太 �f핏不폐 �.�;�i�n 잣 �r�f�T�j�; 낸휴 當며냐 �i�j�f�,�h�i 상 �I긴 �1�t�J�.�.�I�I�{ �.
�5�0�. 申따해 �: 前챔땀 �. �p�.�2�2�5�,

�5�1�. �i샤싸-用, 李ζ �{
꼼 �: 前�!하꾀 �. �p�p�.�2�5�6�. �2�7�] �-�2�7�2�.

�"�*�� 앉후티 �f�j�]�j�1�!�:�P�J�J�i�!�' 암 身 �"���i�j 따쌓�� �i�f�i�(�� �� �I �f�i�X大便버 �f�l�J 효꽃 �(융 �. ���!���{�j���1�1�1 老人 써티少쩨 �/＼身얀 �Y�M패 �i�l�l���i 앙 �1�t�n�J 쩌 �'�f�i�m�j 子 �;�M 폐 �f�,�:�h

�i상白散 身썼版 �(�j�f�j�i�j�l�t 싸 �.�f�f�-�U�J 며껴石좀흉써 파�j�f�,�J�j�l 빙서 �;���i �J�l�t�� 패 名 �i꾀’之 �c���f�:�M�'�.
‘판 �w젤티 陽 �H셔 �i�. 휠 小 �|핏 �4샤 �I�J �i�j�!�& 하 �I�t�u 폐 찌 써 표���Z 드 ���I�i�\ �f�,�-�1�i

’

�9 ‘� 끼虎펴 �1 ‘ι �. �,�i�f�i�u�E�J 짜 ���I�J 채파 �{뀐얀뺀 �J�)�: 之 �;꾀비 �.�. 영�5 古

�h 깨 �{사 不 �l�j�Q 헤 �}�j�1�r�; 내 �H�i�j �i�:�i���i 之 �H�.�W�I�i �.�.�:�'�.

낀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저 �1�9 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牌受寒 表寒病에 身熱�, 頭痛 하면서 뺀�j寫하는 �t 陰

證에 응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�.
〈參考〉
�

짧 場 �(�W傷寒論�.�I�)

�*
홈 �i�J�f�; �� �i훌 �i寫 消石 阿 �8썽 各 -錢

�

짧 車前子場 �(�f 東醫壽世保元 �.�I�)

澤 �i寫 �� 各 �2錢 짧 車前子 各 �1錢 �5分 知母 石

합 充 �j펀 獨活 폐유 防風 各 �l錢

右方 �, �I감頭 �9훌痛有 �i�t�\�I�:�i 헐者효用

�(�5�) 힘防地黃場

『東醫壽世保元」에 引대한 바에 의하면 휘 ���:�I�5�f 也黃

場은 李子建의 醫案과
‘

�f���k 寒陽잖 身熱�n�/�K歡 �i���i 홈引

�f�J�\ �*便自처�l
’

한데 使用하는 朱震亨의 架 �i�� 월 �W�,太

平판、民和햄�j 局方』에 ‘업經虛펌 五 �R훌齊指’ 한 경 우에

使用하는 六味地黃 �I易의 病證을 少陽 �A의 身寒 �8흥해
�j世 �i힘亡 �|똘끓으로 보고 응용한 處方이다

�5�2�)
地붉場이

라는 이름을 便用한 것과 處方內습 �t 熟地黃�山菜

횟�앉 �澤�i寫의 네가지 藥材가 使用되고 있는 것을

보면 츄�i�j 防地품楊은 六味�I�t�\�! 黃 �i��에서 유래된 것으로

보이며�, 주로 表病끓中 亡陰찮에 使用하는 것으로

되어 있다 �. 六味地黃楊에서 빠藥 �(太陰 �A榮 �) 인 山藥

을 빼고 훌病證에 該협�하는食滿 �i隔꺼�E과 血證에 使

用하는 암꺼皮를 뺑으로서 表病잖쪽에 더 가깝게

하였고 거기에 車前子�폐츄�防風�充活�獨�i폼을 加하

여 降表陰의 효과를 증대시켜 表病證藥의 의미를

더욱 끓化시켰다 �. 휘防地뭘場은 여러 가지 加減法

을 통하여 核敵�血證�偏頭痛�食漂滿�有火者�頭따�i

�k협熱짧등 다양한 경우에 응용할 수 있는 혔으로 되

어 있다 �.
한편 『東뽑壽世保元』에 있는 휘防地黃 �j易의 處方

說明중에 휘츄�防風�充活�獨活을 說明한 것을 보연

이들은 모두 少陽 �A 補陰藥에 속하며 휘츄�防風은

大淸뼈腦散風하고 充活�獨活은 大補勝 �I�D�t�� 陰한다고

說明하고 있는데 �(아래 參考部分參照 �) 여기에 대해

서는 앞에서 說明한 바 있다 �.
〈參考〉
�

六味地黃九 �( �W太平惠民和뺑�l局方 �.�I�)

乾山藥 山菜英 �(去核�) 各�4兩 澤 �l형 �(去毛�) 救판皮

白종 各�3兩 熟 �t也黃 �8兩
�(�W醫짧正傳』에 記載된 內容 �)

�

헤防地黃場 �(�f 東뽑합世保元 �J�)

熟 �i也챈 山菜햇 �f갖 澤 �i寫 各 �2錢 車前子 充活 獨

�i좀 �j�f�i�j�1�F 防風 各 �1錢

�O 核漸加前돼 �, 血證加玄흉 �, 收판皮 �, 偏頭 �H�r�i �1�m

�f칸速 �, 牛쫓子 �, 食짧�r �1兩者 �, 加收판皮 �, 有火

者 �, 加石웹�I�, 頭痛 �i�t�i 熱與血證者 �, 用生地월 �,

加石홉者 �, 去山菜횟 �.
�O 폐유 �, 防 �l화 充活 �, 獨 �i진 �, �f具是補 �P효훨 �, 힘�j防 �,

大淸뼈隔散 �l화�, 充獨 �, 大補勝 �I�D�t 환陰 �, 無論 �D�f�i

�8훌痛 滿 �j빠 �i힘 �, 凡虛弱者 �, 數百 ���}�j 用之 �, 無不
必‘效�, 屬試屬驗

�(�6�) 품石苦參場

�t뭄�E 꼼�����i 꺼은 李子建의 醫案과 朱 �i끓亨의 풍 �{쳐

끊으로 예를 들고 있는 少陽 �A 身寒맨痛뺀 �l합亡陰

잖에 使써하는 處方으로 �5�3�1
’ 朱힐亨의 醫홉에서 病

證은 參考하였으나 處方內갑 �t 특별히 處方形成에

�5�2�. 洪淳用 �, 후ζ �i놈 �: 上꽤판 �. �p�p�.�2�5�6�-�2�5�7�.
�‘季子ι많 �{짜췄十￥�h�i�: 앓티 �{앙 ���i�j���f�J�f�j 깨

�;
有熟잖 不可웹服�i젊援훨 又티 �|짜췄힘￥ �I�J �1칭�w효陽값不可 �(§ �l�m�f�H 옮援及止 �i앙훨 朱깜후日 �{짜

줬 �����I 앞 身 �l�.���i�j�l�f�( 양�� �{�(�i�f 원 ���I�(�t�x 大 �1更힘￥ �I�J 효윗 �i 융 �. ���:�i�f�i�l�i�l�l�l 老 �A 빼日少陽 �/＼껴 �������M 쩌 �i�W�i 침 좁 �l用쩌 車홉�i�j子쩌 힘�j�f�,�1�J�i 당白 �w�{ 身 ��
�R양 �f�t�i�'�i�i�l�l�t�i 셔

�.
.엽며 �i융石꾀흉 �i�� �4�i�j�f�,�h�f 也 �'���i�i �(써 �J�t�t�J 써

�?�"
써

�l
之亡따채

�5�3�. 뼈�]�[�;�1 �5�0 장 �n끼 �.

�- �2�2�8 �-



�- 少陽�A 新윷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蔡 �-

基짧가 된 없存處方은 찾아볼 수 없었다 �. 處方內
좀을 보면 少陽 �A �1해흉에 使用하는 붉連淸陽쩌 -과
身熱頭痛 �j世 �j寫亡陰證에 使用하는 格 車前子場과

유사한 處方으로 보이며 �, 峰뽑之械氣하는 �t 움�E과

몹熱 煩操를 �i寫하고 解毒�淸熱�鴻�i뭘熱하는 苦흉을

主로하여 그외 앉 �澤鴻�充活�獨活�휘유�防風의

降表陰�￥�I�J水之했�l와 黃連�黃相의 淸熱藥物로 構成

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�. 벼石苦흉場은 降表陰￥�I�J水

하는 牌受寒表寒病의 處方精神에 消石과 苦흉의

虛煩을 治하고 消뺀을 방지하는 精神으로 身寒版

혜 �t�l�l�i�:�i 寫에 응용할 목적으로 立方되어진 것으로 생

각할 수 있다 �.
〈參考〉

�* 消石苦흉楊 �(�W東醫壽世保元�'�J�)

澤 �i寫 �� �r홉石 苦흉 各 �2앓 川품連 품相 充活

獨活 휘 �i�H�n�} 화 各 �1錢

右方 �, 治願痛無뺀평者宜用

�(�7�) 熟地黃苦參場

熟 �t엔붉苦흉場은 少陽 �A 身寒 �R훌痛 �t빠 �i寫中 �t몹石苦흉
�i융보다 다소 重한 경우에 使用가능한 것으로 되어

있어 볍石苦쫓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李子建의 醫

案과 朱’필亨의않 場의 病證에서 응용하였음을 알

수 있다 �5�4�1 또한 王好古 �, 朱딸亨 등의 醫案을 參考

한 少陽 �A 消 �j홈中 �T消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되어

있다 �5�5�1 熟 �i�t�!�! 환苦흉 �i�� 은 직접적으로는 病證과 處方

構成의 모든 面에서 �f옮勞에 使用하는 六味地붉楊에

서 유래한 處方이다 �. 六味에서 뼈藥 �(太陰 �A藥 �) 인

山藥을 빼고 삼升皮 대신 知母�붉相을 加하여 陰虛

熱을 조절하고 淸 �i앉熱하는 苦參을 加하여 少陽 �A

身寒限痛뺀 �i寫亡陰證과 少陽 �A 下消 �, 陰虛午熱證에

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�. 熟地붉苦흉 �Y易에 있어서는

훌病證中 陰虛午熱證과 �8떼腦熱證의 下消證에 使用

할 수 있으며 또한 表病뚫의 亡陰說中에서 身寒 �R흉

해 �t世 �i寫에 使用할 수 있다 �.
〈參考〉
�

熟地黃풍參場 �(�i�f�' 束賢합世保元 �.�1�)

熟 �t뽀黃�4錢 山菜횟�2앓 白�� �i쫓 �i寫 各 �1錢 �5分

知 �f표 黃相 苦쫓 各 �1錢

右方 �, 治下消者宜用

�(�8�) 후隔散火漫

�i京隔散火쩌은 少陽 �A�i 꺼 �i�f�i�!�J 의 上消와 뼈隔熟證에

使用되는 處方이다 �. 王好古 �, 朱 �i펀좋 등의 醫홉중에

서 病證을 인용하였으며 �5�6�/�. 王好古의 醫害에 있는

팬隔散의 使用例를 『東醫흙世保元』에記載하고 있

는 것을 보면 處方의 직접적인 토대는 病끓이나 處

方構成面에서 모두 『太平惠民和핸�]局方」의 �i京 �R함散에

�5�4�. �i共淳며 �, 후ζ �i꼼 �: �1�J 원땀 �. �p�.�2�5�9�.
”少陽 �A 身 �3얻뼈 �1패 �i世 �}

형 -환夜 �R ’ �1 드때 �E�* 취 힘�用�k읍�E좀흥 �H�� 身 �:�J�f�-�i�j�1�1 힘 �i�t�l�!�i 당
�-�.�-�=�'�i 료夜 �n�i�J 뺏‘ �l샌 �i���� 或짧辛 �-�:�j�(�j 삐 �i당者 좁며 �t합

�;�o�'�E�i 흉 �i�f�5 힌�k用뺏�j也 �M좀흉 �{쳐‘’ �.
�5�5�. 洪淳며 �, 李ζ浩 �:�1�:�. 해땀 �. �p�.�2�5�9�.

�"少���A 身寒服痛 �T�i�l�t�'�.�I�-�.�? 당 -판夜 �n�l�J 드띠 �I�t �:�7�,취 표�用�t업石암흉써 身寒뼈 �1힘 �I삐 �i당 �r 三펀夜 �1�1 ’ �! ’몫 �i�1���i 당 �p�X�.�m 辛 �-�:�j�(�j�j 한힌者 當띠「읍

石줌흉 �i易 或띠 �9�M�t�M�t 좀흥 �i
융‘’ �.

�5�5�. �5�6�. 바淳띠 �, 후ζ �i꼼 �: 上쩌파 �. �p�p�.�2�7�6�-�2�7�8�.

‘王好古日 �{분채 �.�.�. 可立 �j�t�f�J 싼也 �. 朱 ���.�t�! 듀티 �1�:�.�i 꺼켠 �.�.�. �l 、 �i꺼칸 �U�i 바、引 �f�I�X �I�J 、 �1헌 �4�u�'�H�t�!�!�I�I�H�M�i�l�J 六味�J�t�!�!�i 간 �i�g 王之 �. 짧짱
�*
때닙日

�t분 �f�f�i�j 多 �f�I�X �.�.�. 有십때 껴�1 、 �d�i ‘ �.�� 께 �'�t�H�-�J 때뻐 �I�I�(�;�" 띤 �,깐 �.�. 두폐之대 �1 最 �G�*�1�t 꺼 �.
�"
앓 �H�i 꺼 �;�/�;�-�(�, �. 上 �i�i�i�' 효用 �i후 �9굉 �w�{ 火 �i�� 中때

宜川 �7�J���-�t�.�:�" �.�.�.Ê� �t�t�!�!�1 캉皮 �i상 �.�.�. �-�I�"�d�i �l�l�!�/�J�:�I���t�t�!�!�i�l�; 좀흉써 �t 효’ ���� 후�t�"�L 、 不 �3돼성 �4 、
�:�J�:�I�. 、“ �L ‘ ’댈 �H�1�]�N�r�l�J�\ ι원 �(�p�i�p�!�;�) �1�:�. ι�[ 덴 �I�J 、 �! ’ �I�J所낌

�"�\�'ι넬

�i�M�p 짜 �-�1 ‘
�'�f�f�.

�- �2�2�9 �-



�- 사상의학획지 저�1�9 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
�5�7�)

팬隔散의 쩨은 淸

팬을 �, 隔은 橫隔陳을 말한다
�5�8�)

橫隔뺑은 心師와

몹陽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�i京 �8륨이란

�1�:�.�, 中쏠、의 實火를 淸 �i京한다는 의미가 된다 �5�9�) �i京

隔散의 主治를 보면 腦뼈精熱로 인한 頭面部 五官

의 熱월과 陽몹 �;操虛�f更秘‘�睡톰�A不寧讀語�狂括을 治하

며 ‘上中흙、�%뿔生熱之證’ 을 治하는 것으로 되어 있

고 �6이’ 處方構成을 보면 大黃 �'�C 銷 �.�i�t 草로 �i훤下시키

고 山植�짧倚로 社風흙하며 黃짝�連행로 淸熱하는

것을 알 수 있다 �. 이러한 팬隔散의 藥뻗�j中에서 太

陰 �A藥인 大黃�흔稍�黃짝과 少陰 �A藥인 �i�t 草를 땐

후 少陽 �A 훌病證의 대표적인 藥뺑�j로 펴下作用을

가지고 있으면서 �j좁훌熱하는 石쭉와 �, 그외 生地黃�

忍캉蘇�知母등으로 淸熱하고 휘유�防風으로 大淸뼈

隔散 �l화함으로써 少陽 �A �M떼隔熱證에 �i京隔하고 散火

하여 大陽의 淸陽之氣를 뼈隔을 거쳐 頭面四股까지

充足할 수 있게 한 處方이다 �. 따라서 팬隔散火楊은

處方名이 主治와 效能을 짜明하고 있는 處方中의

하나이다
�6�1�)

〈參考〉

�* 패隔散 �( �r太平惠民 �f�U 뺑�l局方 �.�J �)

川大-월 朴銷 납草 各二十兩 山振子�{二 훨해業

�(去뺏 �) 黃짝 各十兩 連훨 二 �F�f 半
�. �.�I
京腦散火 �{易 �(�r 東醫홉世保元 �.�I�)

生地黃 忍싼蘇 �i훌뺑 各 �2錢 山樞子 演倚 知母

�:�f�i�� 풍 防 �1회 헤 �f�t 各 �1錢

右方 �, 治上消者宜用

�(�9�) 忍추顆地骨皮場

忍 �q�:�. 蘇 �j뽀骨皮 �j쩌은 大陽局의 淸陽이 뽑局을 充足

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少陽 �A 消 �j룹의 中消에 使用

하는 處方으로 많存醫書에서 病證안을 引用하였고
�6�2�)�, 處方名이나 處方構成을 보연 알 수 있듯이 없

휴處方에 근거하지 않은 李濟馬의 獨創的인 處方으

로 處方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藥材를 가지고 命名

한 경우에 該當한다
�6�3�)

處方의 主藥으로 선택한 忍쌍麗은 李濟馬가 消 �l홈

處方을 만드는데 있어 參考한 危亦林의 『得效方」에

서 �i 꺼 �j홈의 합병 증인 癡훨를 治擔 �f짧防하는데 使用

할 수 있는 헛材이며
�6�4�)

’ 地骨皮는 �i�� 뽑火하며 開賢

之몹氣 �i껴食進食�<�i�s�) 하는 효과를 가지는 藥材이다 �. 이

러한 두 藥材를 중심으로 하여 짧述�웬챔�玄參�苦

흉�生地볼�知母�山振子�金銀花의 �i좁熱시키는 햇物

에 補陰 �, 補精의 효과가 있는 山菜횟-채紀子�覆益

子와 散風大淸뼈隔하는 휘츄�防風으로 處方이 구성

되고 있다 �. 處方構成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少陽

�A 忍견麗地骨皮쩌은 淸熱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

補陰�뼈精과 降表陰의 기능을 加함으로써 少陽 �A

�5�7�. 파핑用 �, 李ζ浩 �: 上抱휩 �, �p�.�2�8�0�.
“王好古日 -童子 自혜至 �,�.�,�.�.�l�I�!�. 앓 �t千�t 年諸혔不셨 服�i京 �8힘값三日 病 �E�"�.

�5�8�. 申웰짧 �: 前쩌합 �, �p�p�.�2�1�9�-�2�2�0�.

�5�9�. 申載짧 �: 上隔흙 �, �p�p�.�2�1�9�-�2�2�0�.

�6�0�. �1�) 파元뺀 �: 前해파 �, �p�.�5�9�7�.
�2�) 金束핸 �: 東뽑원世保元에서의 힘�, ￥꺼기에관한 探究 �, 사상의학회지 �7�(�1�) �: �2�9�9�-�3�0�1�. �1�9�9�5�.

�6�1 金振꽃 �: 前해파 �, �p�p�. �4�5�-�4�9�.

�6�2�. 聊십 �5�5 �5�6 장밴 �.
�6�3�. 쉰�[ 쏠 �: 떼�j해판 �, �p�p�.�4�5�-�4�9�.

�6�4�. 川、녕띠 �, 추ζ �{꼼 �: 폐�H�M땀 �, �p�.�2�7�9�.
“

�,�.�,�.�I�I�!�. 꺼샤 �t 티 �t꺼쩌 �;���r�.�}�j 랬’뼈꾀 �'�"�.�1�:�. ‘ �����}�. 不 �t�n�J�� 少 �W �!�i�f �i�t�: 짜 퓨可 �N�R �.�.
�6�5�. �;�i�l“ �t�J�r�J�, 수ζ바

�

土해암‘ �p�.�3�0�4�.

까�U�?�~



�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察 �-

中 �j챔證에 있어서 大陽局의 淸陽之氣를 뽑局으로 끌

어 올려 少陽 �A 中消 및 그 合 �f자在으로 나타나는

癡훨 등을 據防 �, �I음標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�. 또
한 이는 消 �j홈 病證에서 �J�j 챔證의 �i京隔없火 �{易과 下

消證 �, 陰虛午熱證의 熟 �!�t�P�.�N 苦쫓場�;�, 十二味地黃楊의

中間狀態의 病證으로 이 두가지 處方을 合方하여

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�.
〈參考〉
‘

忍‘ �� 廳地骨皮場 �(�r 束醫좁世保元 �J�)

忍、쑤顧 �4錢 山菜횟 地骨皮 各 �2錢 川黃連 黃

相 玄흉 苦흉 生地월 知母 山振子채紀子 �?휠
益子 휘 �f�F 防風 金銀花 各 �l 錢

右方治中消者宜用

�(�1�0�) 地黃白虎場

�!�i�h 黃白虎楊은 『傷寒�5앓』의 白虎楊을 基本方으로하

여 만든 處方이다
�6�6�)

白虎場은 �r�f�� 寒 �a움』에서는 陽

明經證으로 짧熟꿇盛 �, 表짧�f具熱한 病勞에 �j좁짧熟하

는 處方이다 �. 이러한 白虎場에서 少陰 �A藥인 �# 草

-樓米를빼고 生地붉�獨活�防風을加하여 白虎場보

다 패-짧熱하는效果를 증대시킴으로써 少陽 �A �n때隔

熱證�짧熱便閒設에 쓰는 地월白虎場이 立方되었음

�.�2�- 。ι 즈 �:�: �o�l�r�l
�a �a �-�, �M�"�O

〈參考〉
‘ �H虎楊�i�(�l�f�' 傷寒論�J�)

石율 五錢 知母 二錢 �i�f 草 七分 樓米 半合
�.

�!�t�P�.�r 윤白虎場 �(�r 束騎흙世保元 �J�)

石합 �5錢 或 �1 兩 生地한 �4錢 知母 �2錢 防 �l화 獨活

各 �1錢

�(�1�1 �) 陽毒白虎훌

陽毒白虎場은 處方構成으로 볼때 白虎쩌과 消毒

�f�i�X 에서 만들어 진 處方으로 볼 수 있으며
�F
束醫壽 �f센

保元』에서는 少陽 �A�' �n떼隔熱證의 陽毒發월�f證에 使用

하는 處方으로 少陽 �A 樓�P候風에 使用하는 경우도

예로 들고 있다
�6�7�)

되虎 �Y易에서 少陰 �A樂인 �i�f 草�樓

米를 빼고 효행初出하고 �8때前網密한 경우에 使用하

는 消毒欲 �(�l�" 古今醫斷 �) 의 主材料인 힘�j유�防風�牛쫓

子를 使用하여 少陽 �A 훌熱便閒證의 길양熱쩔盛하여

나타나는 陽毒發웰證에 使用하게 된다 �. 또한 地黃

白虎傷을 만든 후에 地월白虎場의 의미에 陽毒發앙�f

을 治하는 �i힘毒 �f�i�X 의 搬念을 加하여 만든 것으로도

생각할 수 있다 �.
〈參考〉

�* 陽毒白虎써�; �(�I�f�' 束醫홉世保元�J�)

石홉 �5錢 或 �1 兩 生 �i也 �� �4錢 知母 �2錢 휘유

防風 牛쫓子 各 �1錢

右方 �, 治陽毒發웰�f便秘者宜用

�(�1�2�) 獨活地黃場

少陽 �A의 保命之主인 陰 �i휩之氣가 不足하고 뿔滿

되어 火氣가 生하고 이것이 오래되면 �i활�A짓을 �1易하
게 되어 陰虛狀態가 된다 �. 獨活 �i샌黃‘場은 훌陽꺼氣

와 表陰降氣가 모두 안되어 �|술陽이 �f具虛펌되어 생

기는 陰虛午熱띈에 使用하는 �l활方이다 �. 獨活地붉펴
�!훌方形成의 基廳가 된 處方은 六味 �j也윌짜으로 �, 이

�6�6�. 까핑用 �, 추ζ浩 �:�1�:�. 쩌꽉 �, �p�p�.�2�7�1�-�2�7�2�.
“二-陽 �T�N패 �9힘 �f�i�f�j�i�t�f�i�J�,�f�i �M�i�; 합 �}�}�J�( 中外�fμ ���� 自 �H�' 뼈

�{원 �n���:�t 허 �t�r�i�l�l 뎌낀�E�<써 王之 �. 論티 �P짜따�l않칸 �H�!���M�j�\�f�, 자ι �.���.�I�U�l�i�l�J 也 �.�.�. 古 �}�j 白언써

不 ���n 新方 地 �;암白虎 �{융之全美옷 若�� 明없 �4 、 �1낀不 �f�l�]�:�t�;�.�;�m 大 �{껏 �f�£�' ‘썼 �H�I�] ’힘며 �t샌 �t�l�I�E�:�i 虎써‘

�6�7�. �i�l�l�,태用 �, 춘ζ �i꼼 �: 上쩌 �,�!�}�, �p�. �2�8�9�.
“少陽 �A 씨 ���\�t�1�J�I�� 이�'�I�; �7�� 애 �I�!�1�f�.�f�i�f�i 파之뼈야�u화 -느日 �|시 갔 �J�\ �i�l�i 칭�: �.�.�. �1�f�t 펴 �!�I�i ‘었 �,�h�i 한칸 짜�며�,땐패 �I�\�'�{ 火 �(

싸 �F써 �,�.�1�'�1 白虎 �i짜 떤 �%
�*�U�J 川水 �f�f�i�: 떤‘ .껴 :Jj

�- �2�.�3�1 �-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9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는 뽑陰을 보충하여 補陰하는 대표적인 處方으로

『太平惠、民和뻗�j局方』에 나와 있다 �. 六味地웰場中에
서 �R삐藥인 山쫓을 빼고 少陽 �A 降表陰�￥ �I�]水之뺑�j인

폐츄�防風�充活�獨活 중에서 補띔陰하는 獨活과 淸

훌뼈隔하는 防風을 使用하여 少陽 �A의 훌病證중 陰

虛午熱 �i팔�8�)�. 下消證과 食짧�M 滿 �, 中風�P區 �I�I�H 훈
�6�9�)
등에

使用하게 된다 �.
〈參考〉
‘

六味地월九 �(�f 太平惠、民和웹�l局方 �.�I�)

乾山藥 山茶횟 �(去核�) 各�4兩 澤펴 �(去毛�) 뼈판皮

�B�� 各�3兩 熟地黃 �8兩
�(�f 뽑學표傳』內容 �)

�

獨 �i펀 �i也黃楊 �(�1�' 束醫壽世保元 �.�I�)

熟 �i也않�4錢 山菜헛 �2錢 �� 澤 �i형 各 �1錢 �5分 뼈

�f�J�- 皮 防風 獨 �j좀 各 �1앓

右方�, 治食짧�M 滿者효用

�(�1�3�) 十二味地黃漫

十二味地策場은 獨�j굶 �t뽀붙 �l易과 마찬가지로 陰虛午

熱 �, 下 �j겁證에 �f햇用하는 處方으로 六味地첸 �{
易을 근

본으로하여 立方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�. 六味地원
�j易에서 �M�j�� 환인 �l�U 했을 빼고 大淸뼈隔散 �l화하므로써

�t�l�J 水하는 휘 �f�r�o 防風과 �i당랍火하는 地骨皮�玄흉을

加하고
�*
비↑�E子�껏益子로 補陰�補精의 의미를 더하

여 少陽 �A 下消 �. �P쓸虛午熱의 잖이 극심할 경우와

中風 �P土血에 �f횟用할 수 있게 하였다 �7�0 ’ �. 따라서 十二

味地짧펴은 獨�j좀地붉펴보다 補 �l쏠 �뼈精과 降 �U쓸 �t�l�J 水

의 效能이 강화된 處方으로 解釋할 수 있다 �.
〈參考〉
�. 十二味地黃楊 �(�1�' 東醫壽世保元 �.�I�)

熟 �t엔환 �4錢 山茶횟 �2錢 �B�� 澤�i寫 各 �1錢 �5分

�!�&꺼皮 地骨皮 玄參
�*
따�E子 覆益子 車前子

剛츄 防風 各 �1錢

�(�1�4�) 黃連淸陽漫

黃連 �j좁陽 �{易은 少陽 �A 雜病中 빼�]흉과 �i林흉에 使用

하는 處方으로
�7�1�)
處方名이나 主治面에 있어서는

『萬病며春�.�1�7�2�) 에 있는 淸陽-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

이나 『東뽑壽世保元』에 뚜렷하게 언급된 바는 없

다 �I�i�' 萬病回春』의 淸陽場은 �I�J 、陽의 熱 �, 心火를 淸解

하는 處方으로 血原를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�.
少陽 �A 원 �j훨 �j휩陽 �j易은 淸없 �j易의 쫓材中 生地黃�木

通 �.�i�f�f�;�� �.붉連과 그 외 先活�防風�澤�i寫�獨 �車前子

로 이루어져 있다 �.
少陽 �A 病 �� 分찢흉�t 으로는 表病說中 亡陰잖과 유

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�, 處方內容 또한 利水作

用이 주로 되어 있고 그외 약간의 �j좁熱解좁作用이

곁들여져 있다 �. 한편 黃連淸陽껴은 處方內容이 少

陽 �A�i 추陣어�I�I �1횟用하는 木通大安펴과 거의 비슷하

여 �, 木通大安楊에서 獨 대신 힘�j유가 들어간 것으

로 볼 수 있다 �.

〈參考〉
‘

淸陽場 �(�f 萬病며春�.�I�)

當�歸 生地黃 樞子 �u�.�. ���j 몇 껴�F혐藥 힘�W�i �� 찢 �i�f�f�;

�6�8�. 따浮며 �, 주ζ �i꼼 �: 上해판 �. �p�.�2�8�2�.
‘향火 �|펴 �' �'�'�'�'�!�I�I�'�.

午책파水퓨뤘 �[�I�i�i 마혜 表폈��승陽 �1�H�! 펀 �!쇼 �}끼所以원���i�� �:�t���f�i �W 下버 略 �t�f�:�j 한품�i �.�.�. ���t 폈 ’좁며’월�j좀 �i�t�!�!�; 윌 �i�t�.�) 十二味�i�t�!�! �1腦�-
�6�9�. �i샤 �{흥며 �, 주ζ �i 암 �: 上써받 �. �p�.�2�8�6�.

“中 �f�t�\�J�! 월 �I�I�i 효며獨 �i좀 �t번씨껴 �l�t�i�r�f�i�l 효며 十 �-��심샌써 �{뚱 �.
�7�0�. 뼈 �1�;�1�: �6�8�. �6�9 장 �1�1 서 �.
�7�1�. 낀 �{후�u�t�J ‘ 추ι �i 관 �: 土.쩌 ���r�. �p�.�2�8�8�.

”少되μ、뻐 �I�f�f�. �:�(�0�1�1 �(�r�i�;�;士 �/�i�!�i�i�j�\�;�;�; 싸
.‘

�.
�7�2�. �;�'�. �1�,�\ �: �,피써 �I�l�i�l 휴 �, 까北 �, 大이 �1때 �|짜 �I �J�'�.�, �1 公 �i�f�d�:�. �p�.�2�4�8�. �1�9�7�4�.

「�/�-「�/�-



�- 少陽�A 新定훌훌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蔡 �-

훈 木通 홈 知 �f표 찢門쌍 各七分 �t�t 草 五分

�;딸心-團 烏梅-校
�.
黃連淸陽場 �(�r 東醫壽世保元���J �)

生地黃 �4錢 木通 �� 澤 �i寫 各 �2훌훌 짧 車前子

川黃運 充活 防風各 �1錢

右方 �, 治 �f뼈흉者 효用 �, 去木通 �2짧 加휘유 �1

錢 �. �i�f�i�;�� 늦者宜用

�(�1�5�) 木通大安漫

少陽 �A 浮睡에 쓰는 處方으로 �, 少陽 �A 浮睡은 表

病證 �(雜病 �) 中 危證의 하나로 『東醫홉世保元」 에는

휘防地黃場에 木通을 加한 木通無憂場도 使用가능

하다고 說明하고 있다
�7�3�)

木通大安楊의 藥柳흉成을
보면 �, 木遇 �i�f�f�i�?�f�. .澤평�車前子�充活�防風�체츄의

￥ �I�J水之랩�j와 淸熱游火作用이 있는 生地월�黃連으로

구성되었으며 �, 處方名이나 構成藥材上 없存處方과

는 별개의 獨創的인 處方으로 보인다�. 그러나 少陽

�A 處方中 윌連�j홉�I�m�i 易과 處方內숨상 거의 같아서

黃連淸陽場에서 짧 대신 헤유를 加하면 되는데 �,

따라서 홉連淸陽楊을 만든 후 �, 藥材 하나만 바꾸어

서 만든 處方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利水作用에

있어서는 黃連淸陽 �j易보다는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

인다 �.
〈參考〉

�* 木通大安場
�(�F東醫뚫世保元 �J�)

木通 生地黃 各 �5錢 �i�f�f�i�?�f�. �2錢 澤 �i寫 車前子 川

붙運 充 �i�t 防風 휘�1�F 各 �1錢

右方 �, 治不從者宜用 �. ��했病始終用藥 �, 當至百餘

貼 �.�I�f�! 連 �, 澤 �i합 �, �1�.힐貴材 ���I�J�1�t 者或去連澤

�(�1�6�) 참逢天�-�1�1�.

�r�f�� 寒論』에서 大 �'�/�J 、險뼈場證�十훌楊證 등을 使用

하는 病證인 結 �R뻐證은 少陽 �A의 表病證 �(牌受寒表寒

病證�) 에 該當하는 病證이다 �. 그런데 結뼈證에 使用

하는 大짧뼈場 �, 十훌 �j易에 공통적으로 합送가 들어

가 있어서 李濟馬는 이러한 結뼈證 水入還바에 使

用하는 藥物들의 效能을 �t�t 途 -味의 작용으로 생

각한 듯하다 �. 結 �R떼證에 �t�t 逢를 使用하는 方法은 少

陽 �A 表病뚫에 그 구체적인 ���*�f�9�I�J 를 통해 자세히

說明하고 있으며 �.�t�t 途天 �-�f�L 은 이러한 精神에 입

각하여 만들어진 處方으로 납途에 冷 �, 辛하여 火를

제거하고 除휩之久病하는
�*
땀 �t�,�;�}�7�4�) 을 일정비율로 合

하여 만든 處方이다 �. 少陽 �A �i�z 論에는 少陽 �A의 �n因

唯病에 使用한 경우도 예로 들고 있다 �7�5�1
한편 �.�t�t

찮와 輕해 �(水銀�) 등은 毒性이 랬하여 함부로 쓸 수

없으므로 李濟馬는 �t�t 途天 �-�f�L 의 說明에서 그 使用

例에 대해 자세히 說明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를 유

념할 필요가 있다 �(아래 參考의 �t�t 途天-九의 使用

例參 �p�.���)�'

〈參考〉
�

大階뼈場 �(�I�' 傷寒論�J�)

大黃 三錢 �c 뼈‘ 二앓 �t�t 찮末 五分
‘

十훌場 �(�I�' 傷寒응亂 �)

꽃花微���'�)�. �t�t 途 大후�j�c�t�'�}�' 等分품末 �5�]�I�J 取大훌 �-�H�t

�*�t�t 逢天 �-�A �(�I�' 東醫壽世保元 �.�I�)

�t�t 途末 �1錢 輕해末 �1分 和침빼九分作十九 朱�5�y

품 �i�t�<
�f↑-九乾久 ���I�J 堅硬雖和 �, 每用時以紙二三뺨包

�7�3�. �i샤淳用 �, 주ζ �i꼼 �. 함�H�� 판 �. �p�.�2�8�6�. �.
‘

�i
’

�i추 �R뼈힐 �i꾀꾀 �1病힘 훈急‘끼 �R메�I�J 生 不등急�:�i꺼감돼�H則�I�J�I危�"�.�t�!�. �.�. � �.
�/추 �n땐파 �r�J�.헤�J�J���'앉�� �1짧�E며木 �j써낸大安 �i써써 흔댔�k 셔체�i�j��防�M地也 �;사’�c�'�!딘�i써�� �1�J川�1�J�U 木�1맨日 �j�1피�1�J채�n服�R꽤�Q배�I�J�-�:지、 �t 日 �|씨시 ‘꽉추�R뻐파 必解 .“….“끼-‘

�7찌�4�. �i洪共‘淳흥며’ 추ι �i꼼 �: 上 �f서땀 �. �p�.�3�0�4�.
�7�5�. 파浮用 �, 주〉ζ �i 낌 �:�J�:�. 뻐파 �. �p�.�2�9�0�.

�"�.봐꺼少陽 �A�n 껴�� 水샘不入 大便不 �)벼드 �B ���.패호 �1�Q�)�;�l 며 �I�I�; 초 �7���-�:�l�L�Q�l�I 갔’ �.

�?�-�-
�-�-�'�-�'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

훌 �, 以짧짧作 �!추末三四片 �,�0 含末因 �� 井華水和
下 �, 候三四辰 �J�I�J 內 �, 不下利則再用二 �J�L下利르度
월適中 �, 六度품快過 �, 預 �j피米欲 �, 下利二三度 �,

因進米欲 �, 否 �Q�I�J 氣隔而難�t훌耐 �, 治結뼈水入還 �I�t�i�,

�o�i�f 送-錢輕해五分 �, 分作十九 �Q�I�J 名 日輕해 �# 途

龍虎升 �,
�O 輕해 �,�i�f 途各等分作十九則名日輕해�#途雄雄

꺼

�O 輕 �t�J�j�- 錢 �, 쭈�L좀 �, 沒獲 �, 납찮各五分 �, 分作三

十九則名티쭈�L香沒활輕해 �A�.

�O 輕해發 �i�f�, �i�f 찮下水�, 輕헤횟力 �, 分 �Q�I�J 快足 �,

五탤 �Q�I�J 無不及 �.�i�f 途藥力 �-�, 分五탤 �Q�I�J 快足 �,

七八 �I홍 ���I�J 無不及 �, 輕해 �, 납途 �, 엄是毒藥 �, �i具
不可輕易過-分用之�, 홉댐���; 링重 �. �f�j펴欲頭腦峰 �.

火 �f�l�l�J 輕 �f�J�j 월君 �, 病欲뼈�R힘下水 �Q�I�J�i�f 送첼君

�(�1�7�) 朱妙益元散

少 �l場 �A은 火氣가 잘 生할 수 있는 體質이므로 火

氣極盛한 꿇月에 더위에 잘 채 �f�t�} 받을 수 있다 �. 朱
妙益元散은 少陽 �A에 있어서 夏月峰暑하는 處方으

로서 �, 中활에 의한 �I�t�l�i 寫 下챔 �l를 다스리고 除뼈止

펴 �, 解百寶酒食 ���m뚫하는 益元散에서 나온 處方이

다�. 益元散에서 少陰 �A藥인 �i�f 草를 빼고 通띔之結

뼈하여 �R때隔之下의 水氣를 내리는 �i�f 途와 定랬 鎭

�'�L 、�養
�j뼈하는 朱 �{�i�y 와 ￥�I�J水之쨌�j 인 �i훌 �i형를 加하여 朱

�{�i�y‘益元散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�.
〈參考〉
‘

益元散 �( 효�明論方 卷十方 �)

消石 �6얘 �# 草 �1 패
�

朱 �{�i�i�' 益元값 �(�I�T�' 束醫좁世保元 �.�1�)

�r읍石 �2錢 澤 �i헐 �1錢 �i�t 途 �5分 朱�M‘ �1分

右품末 �, 溫水或井華水調服 �, 夏月峰暑-宜用

�5�. 少陽�A 病證의 輕重差異에 따른 方郵�l構成의
훌化

李 �i짝馬는 生命維持에 중요한 要因으로 體質 �g�l�j 로

‘保命之主�(�i�f 氣�) ’를 提示하고 있는데 �, 따라서 이러

한 ‘保命之主�(正氣�) ’

를 保存하려는 勞力 또한 處方

構成에 많은 뿔響을 끼칠 것으로 類推해 볼 수 있

다 �. 少陽 �A에 있어 서 病의 輕 �i율을 保命之主 �(正氣�)

인 陰淸之氣가 얼마나 不足하고 弱해졌는가로 보았

을 때 �, 少陽 �A 表病잖은 少陽傷風�結뼈�亡陰의순

서로 펀해지며 훌病끓은 핑￡熱↑햇�I챔 �,�� 때隔熟뭘�陰虛午

熱의 순서로 病證이 펀해진다고 볼 수 있다 �. 이에
따라 少陽 �A 處方또한 輕證에서 重끓으로 변화할

때 일정한 雙化를 거치게 되는 것이며 �, 이러한 變

化過程중 일정한 原理가 있는것인지 다음에서 살펴

보았다 �.
少陽 �A 病證의 輕 �i�l�l 과 處方을 연계하여 〈表 �2�> 에

依據 輕理하면 �, 表病證에서는 少陽傷風뚫�結뼈證에

속하는 폐防敗꿇散�헤防導�i�!�f�; 散�때防 �i寫白散에서 亡

陰짧에 속하는 짧 車前子楊�消石苦흉펴�휘防地흙

�i易�熟地월苦參 �j易으로 갈수록 病流이 重해진다고 볼

수 있으며 �, 裝病뚫에서는 짧熱便 �I해뚫의 陽毒白虎

�t易�地黃白虎場에서 �9때腦熱證의 �i후隔散火 �l易�忍、 �* 腦
�i也담皮쩌 �, ���.효虛午熱끊의 熟 �i뾰 �u���f�I 품흉 �i���' 獨活 �t也월場�

十二味地윗 �i�� 으로 갈수록 病끓이 뚫해진다고 볼 수

있다
�,�6�1

이처럼 病證이 輕끓에서 重뚫으로 변화할 때 �l휠

�7�6�, 따해펴에서 �,후 �9체�k 火 �i 하‘ �tι �.�.�.���I�i 白 �f �t�:�:�0�1�J�����o�/�.�1 폈을 떤 �� 으로 구분함은 어렵고 차라리 체의 짧쿄�:으로 구분함이 합당헬지 모른

다�. 그러나 여기에서는 않폐之늪 不足의 정도로 볼 때 싫펴 �(’뺏性 �) 에 해당하는 폐隔없火 �i감�1얄이 �i也센白虎 �{잃앞보다 휠펴

이라고 설정하였다 �.

�/�4-
〉
1
/
-



分 찢R 主 훌훌 物 應 用 �I�!�& 方

解 表 ÉÜ�W�*�, 防風. ���iÈ€�, 獨活, 牛쫓子,
�,�,���*�'€á Õè���:�1�J�P�.�bÂpÅÆ�, ÁT�i�j�r�,�MÖÌ�#�I�\�i

降表陰훗 ÿå�I�J 水 짧 �, 澤j당. If..'1'�l�i�i�j[P�, 木通, �m�:�1�J�i²ùv}ÅÆ�, r읍E좁흉i쳐

�J�p�! f졌 핸j胡. m,童仁,
짧- 車前子傷, ÁT�1�j���:�l�j�JN_Ì¸
�{Ç5�, 木j훤/、安i易,

j춤熱解毒 �M�m�, 옳센, 좀흉, 玄흉, 金銀花,

�EÖI�I�. 生地흉, 逢뺑, 知f￥, 植子,
i후9움散火i易.t也핸B虎껴,

{줌필熟藥 i핑혜, 忍�觀
陽i융白虎i!1i‘�7�}�.�c�.�.Äd†�W0š¨
皮{쳐

해i�,흩햇 熟i샌품, 山종횟, 해↑G子. �i�1�l�.�f�t�c[P ’월{좀i也;낸{융, 十-味地휩싸

기 타
�'���t�i�t �. 朱f↓‘ �.�i�tÌ.�, �(ÅÅ�1�:�i�. 썼꺼皮, 朱f↓益it�l�i�t�. �i�t �;Í�Y)�-�f�L
i샌骨f용

계 �3�5Õx

�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誤程에 對한 考蔡 �-

方內容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少陽 �A 藥

物을 表꿇病證의 治法에 따라 크게 降表陰利水之왜 �l

와 淸훌熱之휩 �I�J�. 補陰之뺑�j등으로 다음표와 같이 나

누어 보았다 �(表 �4�)�.

上記 表 �4의 分類에 있는 것처럼 少陽 �A 新定處

方 �1�7 種에 들어있는 �3�5 種의 장환物들을少陽 �A 表짧

病證의 治法에 따라 降表陰藥物�淸렇熱薦物�補陰藥

物로 나누어 分類한 것은 『本草學�'�.�I
�7�8�)
에서의 藥物分

類와 『束武遺鎬�I�J �7�9�1
에 기록되어 있는 藥物들의 效能

을 비교 �, 원合하여 옆理한 것이다 �.
이들 훗物들의 本草핑的 分類와 『束武遭鎬』의內

容을 整理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�(表 �5�) �.
이를 바탕으로 少陽 �A 病證이 輕 �, 重證으로 變化

할 때 處方의 主된 흐름이 어떻게 變化하는지를 調

호하기 위하여 各 該當藥物群中 대표적 藥物을 몇

가지씩 선택하여 病좁의 輕重에 따른 處方에 있어

서 出現與否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整理하였다
�(表 �6�)�.

表 �6 의 內容을 符合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

을 수 있었다 �.
表病證에 있어서는 熟地월苦參

�{易을 제외하고는

모두 降表陰之혐 �j를 使用하고 있을 만큼 降表陰￥�I�J水

에 치중하고 있으며 �, 亡陰證 處方으로 表病證에서

가장 重證에 該當하는 힘�i防地黃펴과 熟�t也원苦흉 �l易

에 이르러서는 補陰之햄 �j가 使用되기 시작하여 處方

의 주 흐름을 形成하고 있다�. 憂病빨에 있어서는

輕끊에 있어서는 表病짧에서는 별로 중요시 되지

않던 淸짧熱之햄�j가 處方의 主된 흐름을 形成하고

있으며 거기에 降表陰藥物이 부분적으로 使用되고

있다 �. 훌病證이 重끊으로 진행하면서 �i좁熟之햄�j의

使用은 줄어들면서 결국 熟地붉苦흉펴과 獨 �j펀地黃�-

쩌 十二味 �j也붉 �j易에 이르러서는 熟地黃 山菜횟등의

表 �4 少陽�A 藥物의 治法에 따른 分類
�7끼

�7�7�. 개개 훨物의 主 �}감 았能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은 대체로 띠 ���i�.�J�i�f�i�J�;�}�j 의 �'�f�< 깅잉펴많
�*
혀神에 부합되도

록 재배치했응을 밝혀둔다

�7�8�. 댔짜줬 �, 둔�5쫓彩외 �1�1 �A�: �;�.�j、핑짜�, 서울 �.�1�k 林社 �, �p�p�.�7�-�1�6 ‘ �1�9�9�1�.

�7�9�. 싸 �i푸며 ���.�;�:�,
�'�"�'�1�-�.
ζ �i 필 �: 헤 �I�j�j�& 땀 �. �p�p�. �3�0�3�- �3�0�4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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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陽A홉훌材 本草행的 分類 『東武j휠樞』

�5�t�iÈ€ 解表聚(發散風寒藥) 解뽑氣之表!ffi充i좀優力

獨i좀 �t風i뭘쫓(社風i뭔止홈痛藥)

降表F쏟횟 �j�f�i�j�i�F 解表藥(發散風寒짧)

(解表) 防風 解表횟(發散風寒쫓) 解뽑之表뛰‘

牛쫓子 解表葉(發散風熟쫓)

�"�t�"�*�'€á 解表햇(發散風熱藥)

�� ￥IJ水慘i뭘횟(利水退睡혔) 固뽑立폼

降表F쏟활
‘훌i당 �f�l�Jl4aX�iÌ)Ö×�(�f�l�Jl4•�wa…°�) �:�t�I�:ÅÅ�f�f�ng	Y�ÉçNKÉÀ

木通 �f�l�Jl4aX�i»XÖ×�(ÿå�I�J�*•�¾|Öè�) :tI:쁨而有充足內外之力(利水)
車前子 flJ水慘i뭘業 (힘J*通i林훨)
,홈 flJ水慘필폈(￥IJ水退陣헛) �업之械氣

降表陰藥 RM���R it껏止�각피밟藥(淸化熟淡)

(社껏) �0�:�\ÖèNÁ it앉止p�平P밟훗(淸化熟찢)

�9�t�� [힘熱藥(i)렴熱행i뭘훗) 醒I업之훌氣

Îh�H�e j줌熱藥(i훔熟操i�꽃) �:�t�I�:��ÅÅQC
降表F효홍!

좁흉 {허熟藥(뿜�행i뭘藥) 훌십딸4잦
(댐熟解짜)

�1�-�:�� i품했藥(i줌熱i京血햇)

‘Ñ�m�i�t �iÖÔ���!�!�(�iÉ��M‰ãÉ
¯Ç�)

石웹 i흙�영혈�(Õt�f���i²ùpkÖŸ�)
�￥f元師z藥能짧i쪼원元氣弱而不

€ý–dY��?�!�\�M�*�,�- f핍펌周-�믿i쫓춤於핍之며I협府

知母 r뿜熟쩔(i)흙쨌j당火훨) :tI:람而有內守之JJ{좁깅���갱훌 u��tN_�t�>�!�I�f i흙�훨(淸.했쩨血찍힌) 開띔之넙氣而t펌숲,훌食

植子 l흙熱쫓�(møq±�i���!pkÕO�) 醒짝之iff:氣

j횡찢경 j좁.핸횟(淸,웰解꿇훗)

�iÌE�f�u�r 解表핑형 (發퓨l風熱藥)

忍�핑g �iÓ€�'�-�AÕÈ×i (i붉했解향藥)

�����iN_�.�.�,�t���I �! �t�l�l�ivÊÕÛ�(Á8�j�J�f�i�l…å�) �f·`�m�u �È�

�i�L�lÉÜÕÛ 止l옮펼 �(�i�,Éç�M�i�{���*kb¾¨ÕÛ�) PeÓŒvô���-�(�I�I
�t�l�l�i�l�:Â¹Ó 

m써;子 止{삶햇WH혀휘iI*止뿜�훨)

�1¾D�f�C[P �t�l�l�i¬�Öè�(Á8�j��Ö¨Õˆ�)

�- 사상의학회지 저 �1�9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表 �E 少陽�A쫓物으�| 本草學的分類및 『東武遺펌」內容整理�8이

�8�0�. �/ 강�4�/ 의 分 �U�i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펠物은 제외하였음 �.

�- �2�3�6 �-



’힘끓分{Ii 少陽A新定處h 降表P쏠훨 補陰훨 j춤필熱藥

Ç¥�1�j�f�t�:
용g

힘ij�n敗훌散 無
少陽 太陽病, 防風Jti좀P��f�6

’“‘

�H�]�j˜¨‹I 少陽f흉風. �j�f�i�j���nÖè�*ec 」二同 無 無

表1펴證
結뼈,

힌防i힘B散 上同 �w�. 石R知母
身熱頭痛

’홈車前子it5
용g 石합知母�t¾¨�i²ù�t–p�, t同 ’‘、

身寒R용痛 t융石줌흉t易 上同 無 無
tJ용證

t뺨i앓亡陰 �j�f�i�j���:�J�J�fN_Öè���.�.�� �(ÖÌ 上同 �P�.�,�iN_žÃ 山菜횟 훨g

�P�.�,�iN_Æ3È€×I�i�� 용g �i也黃 山菜횟 知a
陽毒白虎i易 ÉÜ�i�j�f�t�: ���}�j J화 훨g 石웹� 知a

훌熱便閒,
�1N_žÃ�B†N�i�� 獨i좀 防風 용표 石함知母

R떼隔熱S훌

上消, ‘京8회散火場 ×��f�t�: ���n�JÖŒ�. �w�. �E�f�f 知a
훌4펴證 中消, 忍�핑�i也骨皮i易 �j�f�i�j�f�t�: ���n˜¨�. 山茶횟 知m

F쏠虛午熱 �P�.�,�iN_�\�i�tÖH×I�i�!�1 양g 熟i也좁 山菜찢 知{광

F쏟虛午熟證 ’월i좀地黃it5 ’월i옵���n�JÖT �i也헬 III꽃횟 �1�H�I�.

十二味地黃i� ×��"�1�H�MÖT ���iN_�M�I�l�!ƒÜÕk 無

�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察 �-

表 �6�. 少陽�A病證의 輕重‘월�t에 따른 新定處方中 代表的 쫓物群
�8�1�)

�

表 �6에서 少陽 �A 新定處方 �1�7�7�H 중 木通大安 �i�t�5�, 짧連 �i붉陽 �{
짜 �,�i�t 찮天 �-�'�-�-�-�f�l�.�. 朱앙益元散은 病뚫 한 �m의 정도를 定하기가 어

려워 제외하였음 �.

補陰之햄�j가 主가 되고 降表陰之혐�j는 부분적으로 使

用되거나 使用되지 않았고 淸짧熱之땐 �j는 熟 �J�i�R 홉苦

흉i�에서 知母만 使用되고 獨活地웰楊과 十二味地

환쩌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 �.

�N�. 總括 및 考察

東武 李�j짝馬는 ‘四象’을 �r周잊�I�J 에서 말하는 것처

럼 太極에서 八한로 分化하기 前段階 정도로 생각

하지 않았고 �, ‘事心身物’ 이 라 하여 ‘더 이 상 分化하

지 않는 實體’로서 인식하였다 �. 이러한 樞念을 바

탕으로하여 ‘太極’인 ‘心’과 ‘얘懷’인 ‘心身’이 內

面에서 뒷받침하여 ‘四象’인 판心身物’이 겉으로

들어난다는 그 자신만의 獨創的인 本體論을 정립하

였고�, 이러한 ‘太極-兩懷-四象’의精神은 氣훌形表

의 精神으로 이어져 �, 며象醫웰이라는 새로운 뿜質

病떻과 헛理精神을 가진 뽑헬쁨系를 形成하는 哲웰

的 바탕이 되었다얀

그러나 李情 �,댄는 그의 협헬을 原理의 추구에만

�8�1�. 降表따榮物함과 �[흙필했핏物함 �, �M�� 승했物뺨에 있어서 대표로 선택된 핏샤는 ���-�h�l 펴之댐�j로 �4�i�j 깜 �. �f�>�M�j�\�\�' �k ‘연‘ �j�;�j�i 핀과

�i�f�.�f 폈했之땐�l로 �t�i�1�\�"�. 知 �U�J�. ���I�i���. 효之때�l로 뺀 �i�t�!�! �(�'�f�. �I�I�I 깡헛이다 �.
�8�2�. 宋-炳 �: 매깡 �/ ＼ 쁨다펌과 암 �f ’�{

채파의 �f�l�X�.�l�i 뀔 �f�l 에 관한 에�f �'�k�I�t�.�. 사상의학회지 �6�(�1�) �:�7�1�-�7�3 ‘ �1�9�9�4�.

η�1�/�-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제 �1효 �1�9�9�7 �-

만족하지 않고 역대 醫家들의 醫學的 體險속에서

歸納的으로 體質病證藥理를 發햄하여 體�:質病證을

說明하려 하였는데�, 이는 醫學的原理와 體驗的事實

사이의 거리를 좁혀 四象醫學을 보다 뤘證的인 醫

學으로 만들려는 勞力으로 볼 수 있다 �. 며象處方은
이처럼 四象醫學을 實證的 醫學으로 만들려고 한

李濟馬의 努力中에서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�.
따라서 四象處方의 이해는 올바른 四象哲學的 原

理의 認識과 역대 醫家들의 體驗的 事實틀을 이해

함으로써 可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�. 그러나 현재

까지도 四象醫댈의 病證藥理와 處方을 없存의 證治

騎쩔的 사고로 解釋하는 경향도 많았던 것이 사실

이며 �, 앞으로 며象醫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四

象醫쩔的 體系에 대한 올바른 認識의 토대 위에서

빠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�.
며象훨짧은 결국 흉病을 治濟하기 위한 資證的

醫學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�, 治橋의 직접적인 수단

인 四象處方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

미있는 일이며 �, 또 그 形成過程에 대한 理解는 며

象醫챙의 뿜-質病떻藥理의 이해와 나아가 四象뽑學

의 治爾精神을 恨本的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方法이

될 것으로 생각한다 �.
이에 著者는 四象處方의 形成過程에 대하여 살펴

보기 위해 우선 少陽 �A의 新定處方 形成過程에 대

한 考察을 시작하였다 �. 그러나 關聯資料가 너무 �f�f�l�i
少하였고 �, 특히 四象處方에 관한 論文은 통틀어 서

너편이 있을 뿐이었다 �. 그 중 趙
�8씨는 藥物 하나하

나를 『束武遺￥꾀에근거하여 ‘휩心身物’의개념으

로 정리하고 모든 四象處方이 事 �-�L 、身物 橫造로 形

成되었다고 따明하고 있다 �. 四象哲쩔에서는 모든

�8�3�. 조황성 �: 前쩌 �i 다 �. �p�p�.�2�1�-�4�4�.
�8�4�. 高째핸 �: 前해반 �. �p�p�. �3�0�- �3�5�.
�8�5�. 高때뭔 �: 上쩌파 �. �p�p�.�3�0�-�3�5�.

것을 四象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때象處方 또한

이러한 原理로 分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李濟馬가

四象處方을 만들 때 과연 이처럼 개개 藥物까지도

‘훌心身物’의 蘭念에 입각하여 정리하고 處方을 구

성하였는가는 疑問이다 �.
四象體質은 太陰 �A�. 太陽 �A�. 少陰 �A�. 少陽 �A의 네가

지로 �, 이들은 각기 다른 緣뼈大 �I�J 、의 차이를 가지고

태어나며 이러한 隨뼈大小의 차이 때문에 각 體質

만의 독특한 病證을 갖게 된다 �. 少陽 �A은 牌大賢小

라는 腦뻐特徵을 가지고 있고 �, 이로 인하여 少陽 �A

만의 특유한 病證을 形成하게 되는데 �, 이를 크게

牌受寒表寒病 �(表病證�) 과 몹受熱哀熱病 �(憂病證�) 으로

나눌 수 있다�. 表 �1 에서 보듯 表病證은 다시 少陽

傷風證과 亡陰끊으로 구분되고 �, 훌病證은 뼈隔熱證

과 陰虛午熱證으로 구분된다
�8�4�)

著者는 處方橫成의

흐름을 살피기 위해 이를 좀 더 세분하였는데 �, 表�2

와 같이 表病證中 少陽 �f���} 화證은 太陽病�少陽 �H�� 風�

結뼈으로 �t 陰證은 身熟頭 �1홉 �i�t 世 �i寫亡陰과 身寒服 �1�l�f�j�i�l�l�i�:

�i헐亡陰으로 나누었고 �, 훌病證中 �R때隔熱證은 훌熱便

閒 �.�J�: 消�中 �j꺼로 �l졸虛午熟證은 下消와 陰虛午熱로

구분하였다 �.
表病인 牌受寒表寒病은 少陽 �A이 牌大협小하므로

牌陰이 不降하여 背합之間에 뿔漂되기 쉬운데 이

때 外感에 觸感되어서 생기는 것이며 �, 훌病인 몹受

熱훌熱病은 牌大하여 牌봅의 火熱이 �H�I 盛하고 大陽

의 �j좁陽上升이 잘 안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

있다 �R�5�1 이러한 少陽 �A의 病뚫은 한마디로 火 �, 熱

의 �1휩잖으로 변화가 빨라 急治해야하는 것으로 �, 表

病은 牌大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表陰降氣하여 治하

고 훌病은 휩小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淸陽上昇하는

�- �2�3�8 �-



少陽A新定處方 形成過程횟tJ

힘J防敗꿇散
�j�f�i�j���j�jeW¶«ec�(SäNÊÉçd��) �- �(�f�R´€�, ÖH¾•�.�}�l�1
Ëä�.�f�.�.�.×I�,�i�tÈ‹�)�+�(u�W0ÆÔ�, f也骨皮, 車前子)

힘j防j형白散 ,용 車밝j子i�-(짧 ,ŽÊRM[P�)�+�(u�W0�l�I�!�)
�'�H�i�}�{�;P·�(„,�1Ó(ºpf%�H»üŠ-�, �E�D�I�t�. �i�=�t

�m�h�i�!ÿå�*ÅÆ ƒI�)�+�(s„×I�,�1�1�\Ó�NÁ�, ¼”�jÆ\�.�k�iÈ€�,  �Öèm;�.�j�f�i�j

®L�J�h�J�!�1�,�)

@짧 써(f장寒論H없石,阿R원)+(車前
’홈 車홉j子{易 子, 石짝, wåkÍ�.�f�t�iºt�, sh�jÆ5�, ­Ü�m�, 防風j

�@�j�f�i�j���h�i×˜v}ec�- �(u��iN_ÆÔ�)�+�(Éç ,車前子)

Õä���}�j�f�t�!�!×)�{f�
QmTs�jN_Æ3�i�f�,�) �(TŒÕ„�j\@�H�)�-�(\qÕÛ�,�n®¼

皮)+(車前子, ×˜�i�j�f���, ���}�j�JÖT�, 充活,J휠活)

�rº¹�:�O�'�!�!�i×I�{f�

�f뽀f월좀흉(융 六味j也윗i易- (山훨,삼판皮)+(知母, 홉뼈,

�6×I�)

(후R융散火i易 t후隔散 �(�f�[�]ÕØ�j\@e¹�HY'¯Ç�.�c¿� ��, ·ŒƒI�,�V�!착)+(生地설, 忍캉腦, 石흡,知母,폐유,防
�lÖŒ�j

킹‘추願地骨皮i쳐

it!!옳白虎i융 v}�1�f�t�.ÊL�(P·ÆTŠÖ�H�i�tƒI�, 慢米)+(生j也윌,
’월j연. �P�MÖŒ�j

�l�%�i���8 虎k융 �C�D 띤 虎쩌- �(°Œ�-ƒI�, ¾•|s�)�+�(×˜�jÇ �J�j�j �I�i�\�. 牛
,흥子)

- 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課程에 對한 考흥 �-

方法으로 治하게 된다�8�6�1 좀더 자세히 말하연 表病

證인 牌受줬表寒病의 治濟方法은 ‘淸훌熱而降表陰’

하는 것으로 證治醫學에서의 散表쩔�淸熱 淸火 �o�f�l�J

水�社淡�補陰등의 治法을 包括하는 빠念으로 생각

할 수 있다 �. 또한 훌病證인 뽑受熱짧熱病의 治爾法

은 淸陽을 上升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

에는 證治醫學의 �j좁熟 �'�( 京腦 �o �i줌熱 �j당火 등의 方法과

補精�補陰하므로써 除虛熱하는 方法 등의 두가지

빠念을 包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�.
李 �i齊馬는 이처럼 少陽 �A의 病證과 이에 대한 治

標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새로운 少

陽 �A 處方틀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�. 구체
적으로 말하면 �, 少陽 �A 病證의 原理와 治擔方法을

설정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病證의
�*
또驗 �1�9�I�J 를 前

時代의 病證藥理의 經驗에서 찾았고 그 後에 少陽

�A 病證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處方을 앞

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흉寒論』과元明時代 處方 등

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�. 李뿜馬가 少陽 �A 新定處

方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부분 �j�'�f�� 寒 �:뚫』과 元明時代

醫家들의 醫훔에서 病잖과 處方을 引用하였으며 �,

이들 病끊과 處方들이 少陽 �A 病끊原理와 �i감標法에

입각하여 선택된 것임은 디흉寒論』에 있는 少陽 �A

經險設方의 病理的 特徵과 少陽 �A 表짧病잖原理와

의 비교에서 立證할 수 있었다�. 이러한 過程을 거

쳐 찾은 處方들을 李消馬는 ‘少陽�A病원의 經驗設

方’이라하여 少陽 �A篇의 末尾에 수록하여 놓은 것

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�r�, 傷뤘응힘의 少陽 �A病證 經

驗設方은 處方 자체보다는 少陽 �A 病찮 �l京理를 구축

하는데 펼요한 ‘病證훗理’의 引用에 主덤的이 있었

던 것으로 보이며 �, 元明時代의 經용왔設方은주로 新

定處方을 形成하는데 基本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

있었다 �.
그런데 이러한 處方들은 少陽 �A의 病證에 바로

適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고 �, 따라서 많은 變

化를 거쳐 새로운 少陽 �A 處方 �1�7 種이 만들어지 게

된 것으로 보인다 �. 이러한 過程들을 要杓하여 활理

해보면 다음表와 같다 �(表 �7�)�.

이러한 少陽 �A 新定處方의 形成過程中에는 몇가

表 �7�. 少陽�A 新定處方 形成過程 要約
�8�7�)

�8�6�0 高째뺏 �: 上해땀 �p�.�3�3�.

�8�7�. λ �7 의 內갇中 �t업 �D 암홍 �{짜과 �J忍츠經 �i也캄 �i�:�Z�i 헤은 �I���h�l 시잔이 찌꺼�I�J�I�J���J 이어서 ���� �f�F �I���}�j 고 �}의 �n쐐�R↑�1�: 을 찾을 수 없어 제외

하였고 �, �i�1�� 인 �{
띔 �i�j�:�;�W�i�I�. 木 �J밴大슛 �i�#�. 힘�r�j�l�:�n�; 힌바�k 은 다른 ���J�i�"�l�D�� �h 과 �|시잠이 비슷하여 이를 토대로 장쩍하였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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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훨i좀t也黃l易 六味1也흉i易 (山햇)+(獨活,防l뾰
十二味地黃i易 六味地옳場 (山쫓)+(地骨皮, 玄흉, �fÖ��g

[P�, 覆益子, 車前子, ÓÐ×4�J�j�j�JÖŒ�J

ÖI���:���>ÖÌ�jÖÔ–}�iÇ5 木通大安써- �(ÆÐ×4�)�+�(Éç �)

木通大安傷 žÃÂñ�1�1�'�_�1ÖÔ�I�j�g�if� (짧 �)�+�(Ì´Ç �)

�i�t•"Y)�-�)�L �i�tÌ. �(Y'���3�n³��if��, SAÖÌX4�)�+�(Åh�t�j�j�)
g1�1�i�'�J�;vÊQCec vÊQCec�-�(ÕiƒI�)�+g1¼
�J�, �(ÖÌ�IÕh�,�i�t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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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類型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

다 �.
첫째 �, 없存處方에서 �g훌質에 위배되는 藥材만 뺀

후 거기에 少陽 �A 藥材를 加하여 만든 경우로 휘防

敗毒散�獨�j좀地黃 �{易 �十二味地黃楊�� �0 地黃白虎楊�;�'�( 京腦

散火場이 있다 �.
둘째 �, 없存處方에서 體質에 위배되는 혔材와 뽑

質에는 맞으나 病잖에 위배되는 藥材까지 벤 후 새

로운 少陽 �A藥材를 加하여 處方으로 만든 경우로

格 車前子펴�화防地월 �i���o 熟地힘苦參 �{易�폐防導 �i�J�f�;

散�黃連淸陽 �{
융이 있다 �.

셋째 �, 없存의 두 �I훌方에서 非少陽 �A藥을 빼고 이

를 合하여 만든 處方으로 陽毒 �B虎場이 있다 �.
넷째 �, 없存處方의 이름만 빌린후 그 處方의 趣탑

에 입각하여 少陽 �A 藥材들로써 만든 處方으로 휘

防鴻 �B散이 있다 �.
다섯째 �, 앉存處方에서 대표적인 헬材만 취한 후

얹存處方의 취지에 맞는 少陽 �A 藥材를 加하여 만

든 處方으로 남途￡一 �f�L�, 朱妙益元散이 있다 �. 마지
막으로 �, 토대가 되는 處方없이 處方名이나 構成藥

材가 獨創的인 경우로 木通大安펴�消�E苦參楊�忍송

蘇地骨皮 �l융이 있다 �.
이 처 럼 處方形成에 있어서 多樣한 類멜들을 볼

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變化들은 결국

많存處方으로부터 少陽 �A의 表憂病證에 가장 적합

한 處方을 만드는 過程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

수 있을 것이다 �.
한편 �, 少陽 �A 新定處方에 使用된 藥物은 총 �3�5種

으로 表病證에만 使用된 藥物은 木通�前胡�짧�消

石�납逢�웬해등이있고�, 表훌證에 �� 用하는 藥物은

獨活�힌유�防風�生地黃�.�� �0澤 �i寫�知母 �'�1�) 합�玄흉�

山菜횟�熟地黃�收꺼皮 퉁이 있으며 �, 훌病에만 使用

된 藥物은 杓紀子�覆益子�樞子�忍양麗�짜훼등이다
�8�8�)

이는 다시 病證의 治法에 따라 크게 降表陰 �f�l�J
水之떳�l와 淸짧熱之햄 �I�J�. 補陰之햄�l로 나눌 수 있는데

降表陰훗物에 해츄�防風�充活�獨活�牛쫓子�架胡�

獨 �澤평�0�7�* .車前子�木通�前胡 �o�m�. 훨 �{二�黃相�黃

連�꼽參 �玄흉�金銀花 등으로 �, �I줌훌훌熟藥物에는 石

홉�生地黃�連행�知母�樞子�했훼 등으로 �, 補陰藥에

는 熟地黃�山菜횟�o�f 뺑�E子�覆益子 등으로 區分할 수

있다 �.
이를 토대로 處方形成의 原理를 더욱 입체적으로

分析하기 위하여 著者는 少陽 �A 病證이 輕證에서

꿇끓으로 變化할 때 少陽 �A 新定處方들은 어떠한

原則을 가지고 變化하는가를 살펴보았다�.
少陽 �A 病證은 少陽 �A의 保命之主인 陰淸之氣의

부족 정도에 따라 輕重으로 나눌 수 있으며 �, 이러

한 輕重의 차이가 處方의 構成에 어떠한 영향을 끼

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少陽 �A 혔物을 크

게 降表陰혔物 �, �i줌훌했횟物 �, 補陰藥物로 나눈 것에

서 대표적인 했物로 降表陰藥物에는 힘�j유�防風�充

活� 獨活 등을 �, 淸필熱藥物에는 石홉�知母등을�, 補

�F월藥物에는 熟地월 �o�l�D 某헛등을 설정해보았다 �. 少陽
�A 盧方은 表病證에 있어서는 힘�j防敗毒散�힘�j防導�*

�w�'�Z�o �j�f�i�J 防펴白없에서 �w 車前子쩌�냄石꼼흉 �i짜 �.�j�f�i�}���n

�8�8�. 깨 �;�/ 따원 돼때 ���� �A���- 때 �: 배잊땀家에서 분류한 �6 쁨낀것�r때어 �l 관한 �H�k 考전 �, 사상의학회지 �7 �(�1�) �: �1�7�5�, �1�9�9�5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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少陽�A 新定處方의 形成譯程에 對한 考홍 �-

地黃場�熟地黃苦쫓쩌으로 갈수록 重證으로 進行한

다고 볼 수 있으며 �, 훌病證에서는 陽毒白虎場�地黃

白虎傷에서 �i京隔散火 �j易�忍쌍蘇地骨皮楊�熟地黃苦흉

場� 獨活地黃場�十二味地黃場으로 갈수록 重證으로

進行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�, 表 �6에서와 같이 輕證

에서 重證으로 進行할 때 세가지 훗物群의 대표적

인 藥材들의 頻度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

다�.
즉 �, 表病證에 있어서는 熟地黃苦흉場을 제외하고

는 모두 降表陰之뺑�l를 使用하고 있을 만큼 降表陰

利水에 置重하고 있으며 �(엄밀한 意味에서 熟�i뽀黃苦

參 �j易은 훌病證藥으로 볼 수 있음 �)�, �L 陰證 處方으

로 表病證에서 가장 重證에 該當하는 휘防地월楊과

熟地黃苦參 �!易에 이르러서는 補陰之뺑 �l가 使用되기

시작하는 흐름을 形成하고 있다 �. 한편 �, 훌病證 輕

證에 있어서는 �, 表病證에서는 별로 중요시 되지 않

던 淸훌熱之햄�j가 處方의 主 흐름을 形成하고 있으

며 거기에 降表陰藥物은 부분적으로 使用되고 있

다�. 훌病證이 重證으로 진행하면서 淸熱之엠�l의 使

用은 줄어들면서 결국 熟地붉苦흉場과 獨活地黃場 �,

十二味�j也黃場에 이르러서는 熟地월 山菜횟의 補陰

之뺑�j가 主가 되고 降表陰之엠�j는 부분적으로 使用되

거나 使用되지 않았으며 �, 淸寶熱之햄�l는 熟地환苦흉

場에서 知母만 使用되고 獨活地黃楊과 十二味地롭

場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 �. 이를 요약하연 �, 첫째 �,

表病끊處方은 處方전반에 있어서 降表陰하는 藥物

이 초가 되고 重짧으로 가면서 補陰하는 藥物。�l 使
用되기 시작하며 �, 둘째 �, 훌病證處方은 淸훌熱藥物

이 主가 되고 降表陰藥物이 부분적으로 使用되다가

重證인 �P쓸虛午熟證에 이르러서는 補陰하는 혔物。�l
主가되고 降表陰藥物은 부분적으로 使用되고 있다�.
셋째로 表훌病끓 모두 重證에 이르면 결국 손상된

‘陰淸之氣’를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빼 �P효헛物이

�!훌方구성에 主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�.

이상에서 少陽 �A 病證이 重證으로 갈수록 處方構

成 또한 少陽 �A ‘保命之主’ 인 ‘陰淸之氣’ 를 補彈하

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�.

少陽 �A �1�7種 新定處方의 대부분은 李濟馬가 病證

의 織念과 治爾原 �Q�I�J 을 設定한 後에 이러한 械念을

잘 說明하고 있는 少陽 �A 病證의 經驗例를 �r�f흉寒

論』과 元明時代의 醫家들의 書짧에서 찾아 그 病證

과 處方을 토대로하여 病證의 治法에 알맞은 形態

로 變形시켰으며 �, 이들 處方들은 모두 젤證에서 重

證으로 갈수록 少陽 �A의 保命之主 �(正氣�) 인 陰淸之

氣를 補彈하는 쪽으로 置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

다 �. 또한 李濟馬의 藥평�l使用은 藥웰�j 하나하나의 藥

性을 重要視하기보다는 類似效能을 가지는 獲物들

을 함께 使用하고 있어서 같은 病證의 處方들은 서

로 매우 비슷한 處方構成을 보이고 있는데 �, 이러한

점에서 ‘君닮住使’를 基本 方햄�j原理로 이용하는 많

存의 方햄�l精神과는 매우 다른 獨創性을 가지는 것

으로 말할 수 있다�.
以上에서 少陽 �A 新定處方의 形成過程과 그 原理

에 대해 考察해 보았으나 향후 少陽 �A處方뿐 아니

라 기타 體質의 處方에 관해서도 많은 빠究가 필요

할 것으로 보이며�, 이러한 빠究를 바탕으로 며象處

方의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 �, 方햄�j精神에 대한 理論

定立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�.

�v�. 結 를�4 ‘

률빼

少陽 �A �1�7種 新定앓方의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에

대한 考察을 통하여 四象�I훨方의 方땐�j精神을 類推해

보고자 『束뽑품센-保元』少陽 �A뽑을 중심으로하여

�r�i�g 寒論』 및 元明時代 少陽 �A病꿇 經驗設方의 내용

에 대해 病펀原、理및 �I활方內장上 相互問의 聯聞↑훈

�- �2�4�1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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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살펴본 結果 �, 다음과 같은 結論를 얻을 수 있었

다 �.
�1�. 李濟馬는 少陽 �A 病끊과 原理를 設定하였고�,

表病證은 �j휩훌熱而降表陰하며 憂病짧은 �j홉陽上升하

는 治濟方法을 제시하였는데 �, 이는 少陽 �A 處方形

成에 있어서 基本方向이 되었다 �.
�2�. 少陽 �A 病끊의 經驗設方으로는 이易寒論』處方

�1�0 種과 元明時代 處方 �9種이 �r東뽑룹캔保元』어�l 記
戰되어 있는데 �, 이들은 대부분 少陽 �A 新定處方形

成에 있어서 基本 토대가 되었다 �.
�3�. �w�f�� 寒論』의 少陽 �A病證 經驗設方은 處方 자체

보다는 少陽�A 病證原理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‘病

펌藥理’의引用에 主 �B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�,

元明時代의 經險設方은 주로 新定處方을 形成하는

데 基本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�.
�4�. 少陽 �A 新定處方이 없存處方에서 形成되는 過

程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類型이 있음을 알 수

있었다 �.
�1�) 없存處方에서 뽑-質에부적합한 藥材만 빼고

少陽 �A 藥材를 加하거나 �, 體-質에는맞으나

病끓에 부적합한 藥材까지 빼고 새로운 少

陽 �A 藥材를 加味한 경우 �.
�2�) 없存의 두 處方을 合方하고 體質에 부적합

한 藥材를 앤 경우 �.
�3�) 앉存 處方의 이름만 빌리거나 대표적 藥材

만 取한 후 病證原理에 맞게 立方한 경우 �.
�4�) 處方名이나 內容이 완전히 獨創的인 경우�.

�5�. 少陽 �A 新定處方에 �{훗用된 藥物은 총 �3�5種이

며 �, 이들은 病說 治爾方法에 따라 降表陰하는 훌物

群 �, 淸훌熱하는 獲物群 �, 補陰하는 藥物群으로 크게

나눌 수 있다�.
�6�. 少陽 �A 病證의 輕重에 따른 處方內容의 變 �i�t

에 있어서 表짧힘證 모두 重證에 이르면 결국 훤傷

된 �P효 �i좁 �;�L�. 氣 �(少陽 �A 保命之主 �) 를 직접적으로 補充

해주는 補陰藥物이 處方構成의 主가 되고 있음을
。 �L ζ�:�. �o�l�O�l�r�l
�2 �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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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7�. 少陽 �A 新定處方은 藥뺑�j 하나하나의 藥性을

중요시하기보다는 類似效能을 가지는 藥物들을 함

께 使用하고 있어서 같은 病證의 處方들은 서로 비

슷한 構成內容을 보이고 있는데 �, 이러한 점에서

‘君닮住使’를 基本 方떳�I�J�I흉理로 이용하는 없存의 方

뺑�l精神과는 매우 다른 獨創性을 보인다�.
�8�. 以上의 結果를 통해 四象處方의 形成過程 全

體를 類推해보면 �, 李 �(齊馬는 病證의 廠念과 治標原

�P�,�I�J 을 먼저 設定한 後에 이러한 廠念을 잘 說明하고

있는 病證의 經驗 �W�I�] 를 前時代 醫家들의 첼홍籍에서

찾고 �, 그 病證과 處方을 토대로하여 體�質���I�J 藥物의

加減에 따라 가장 알맞은 形態로 處方을 構成하였

으며 �, 이들 處方들은 모두 輕證에서 重짧으로 갈수

록 體質 ���I�] 保命之主를
�*
떼랬함으로써 �8훌뼈大 �I�J 、에서

야기되는 不均衛을 解決하는데 主眼點을 둔 것으로

생각된다 �.
以�t 의 結果로 보아 少陽 �A 新定處方은 李濟馬의

獨創的인 病證藥理精神과 前時代 醫家들의 實說的

인 經驗이 결합되어 形成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�.
향후 기타 體質의 處方에 있어서도 많은 �l�i�f�f 究가

펼요할 것으로 思料되며 �, 本 論文이 四象處方 鼎

究에 있어서 하나의 資料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

란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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